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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

나오는 진정한 부모사랑의 의미를 잘 새겨

서 자녀사랑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

할 수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

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

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

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3절

샌프란시스코, 가장 많은 사람
들이 교회를 떠난 도시!

2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질”이 
문제다!

16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회중을 예배에 몰입하게 하라!

8면

어머니라는 이름에는 눈물이 숨어있

다. 이민자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

만히 불러 보기만 해도 눈물이 먼저 흐른

다. 그만큼 어머니는 자식에게 베풀다가 

쭉정이만 남아서 한없이 가벼워지는 존

재다.  

세상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다. 내 엄마가 남보다 잘나서 엄마가 

아니다. 내 엄마가 남보다 많이 배워서 

엄마가 아니다. 엄마라는 이름에는 신비

스러운 면이 있다. 덜 배우고 힘없는 엄

마에게서 더 큰 힘이 나오는 걸 너무 많

이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은 지식으

로 하는 것이 아님을 어머니를 통해 배우

고 익히게 된다. 바로 가슴으로 하는 것

이다. 그만큼 가슴의 온도가 뜨거운 사람

은 다른 소소한 부족함을 넘어서기 때문

이다.

모든 자식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을 어머니에게서 배운다.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의 젖을 

빠는 일이었으니 어머니는 생명줄이었

다. 세상을 사는 방법도 어머니에게서 영

향을 받는다.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자

식은 배우고 익힌다.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자신들도 자식

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참고, 힘든 일을 하면서 투정 한 

번 부릴 수 없는 어머니는 가엾은 존재임

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자

식의 도리가 아님을 알게 된다. 더 나아

가서 어머니는 대우받아야 하고 누구보

다도 먼저 존경 받아야 하는 존재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자로 태어나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아픈 과

정을 거쳐야 하는 지난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헌데 자식이란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된다. 짊어진 짐이 

생명을 가져서 자라나면서 더 무거운 짐

이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모든 기쁨을 자식에게 거는 

어머니라는 이름에 거룩함이 보인다. 어

머니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임이 

틀림없다.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어

머니는 늙어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루

를 마무리하고 떠나가면서 불현 서쪽 하

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노을처럼, 어머

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등불이 

돼주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자신들

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모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차 없이 

부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남들은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그렇

지 못하다면서 치욕적인 말까지 내뱉는

다. 부모의 입장에서 참으로 억장이 무너

지는 순간이다. 힘들게 낳아 행여나 다칠

까봐 정성 들여 키웠건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의 눈빛뿐이다.        <3면으로 계속>

대선 출마선언 후, 클린턴이 대선 대장

정의 첫 목적지로 아이오와주를 선택했

다. 아이오와주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 1

월 민주·공화 양당의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향후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첫 관문이어

서 흔히 ‘대선 풍향계’로 불린다. 8년 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그런 곳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

로 볼 수 있다. 아이오와주로 가는 길에 

클린턴은 도로 변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날랐다고 한다. 종

업원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낮

은 자세로 임했다. 이 같은 서민 행보는 8

년 전과 가장 달라진 모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힐러리는 대다수 미국인은 누

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어왔

기 때문이다. 이는 비밀검찰국의 보호와 

충성스러운 참모진의 비호를 받고 있으

며, 전세기와 기사 딸린 차에 익숙해져있

다는 의미다. 백악관을 떠난 이후 그녀와 

클린턴 전 대통령은 책 인세와 강연료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난해 그녀

는 1996년 이후 직접 운전을 한 적이 없

다고 시인했다.

최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생계형 

고액 강연’ 발언의 역풍은 단적인 실례다. 

2001년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

을 떠날 때 완전히 파산해 무일푼이었음

을 강조하기 위해 “가계 수지를 맞추려고 

20만-50만 달러짜리 강연을 해야 했다”

고 한 발언이었다.         <3면으로 계속>

미 언론, ‘클린턴 대세론’위협하는 
힐러리의 거짓말과 부정직 집중 조명‘2015 어버이주일 맞아 부모의 사랑과 헌신 기리는 뜻깊은 날로트 보도

“신뢰할 수 있는”대통령 원한다!세상의 모든 어머니...“고맙습니다!”
‘클린턴 대세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다.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

일 정도로 클린턴 대세론은 위력적이다. 민주당 내 반대 세력조차도 “세울 수 없는 기

차”라고 할 정도다. 지난 4월 15일, 현재 당내 지지 의원만 89명. 2008년 대선 경선에

서 최종적으로 확보한 93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새 역사를 쓰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

이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전당대회까지는 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다.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클린턴 대세론’이 유지될지는 누구도 장

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힐러리 클린턴은 무엇보다도 “평범한 미국인의 대변자”를 자처한 것과 정반대로 살

아온 삶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또 대통령 취임 시 나이가 70세에 이르는 고령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클린턴은 ‘부정직’하다는 꼬리표까지 얻어, 

이를 과연 그녀가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된다. 

결국 미 언론은 힐러리가 두 번째 대권 도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예측하고 있다. 

어머니는 주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자식은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산다. 저마다 가슴에 저마다 사연으로 어머니는 있다. 언제 어

디서 떠올려도 가슴이 아릿해지는 이름이 어머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주었다는 것만큼, 내 인생을 위해 어머니 자신의 열정과 

삶 전체를 쏟아 부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돌아보게 하는 

이름이다. 가난하고 궁핍의 강을 건너는 인생의 집에서 하늘 한 

번 편히 바라볼 시간 없이 살아온 어머니가 있다. 가족을 위해 

살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취미를 버리고, 모자라는 밥을 혼자 

굶는 것으로 감당하면서 견뎌온 어머니가 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버럭 소리만 지르는 아버지대신 어머

니는 화장기 없는 부스스한 얼굴로 항상 기도와 찬송으로, 공부

하러 떠난 자식들의 얼굴을 그리며 하나님께 맡긴다.

어버이주일은 우리의 불효를 깊이 후회하게 만든다. 처음으

로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게 된 사람도 있고, 이미 과거에 알았

지만 제대로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식이기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에 대한 생각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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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출석률은 도시와 도시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많은 도

시들에서 평균 이상의 교회 출석

률을 보여주고 있고, 인상 깊은 사

실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메트

로폴리탄 지역들 중 2/3가 평균 

이상의 교회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부 지역과 

소위 “바이블 벨트”에서의 교회 

출석률은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

다

실제로, 테네시, 차타노가는 주 

단위로 성인 중 2/3 즉 63%가 적

극적인 교인들로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정도이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메트로 지역은 미

국에서 가장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도시 중의 1번 주자로, 지난 6개

월 동안 공휴일이나 결혼이나 장

례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불구하

고, 10명의 성인 중 6명 즉 61%가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지

역이다. 

바나리서치는 이번 설문에서 

단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

들만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번에

는 예전에는 교회에 다녔으나 지

난 6개월 동안 교회에 가지 않은 

“ 교 회 를  떠 난  사 람 들

(dechurched)”과 “살면서 이제까

지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never-churched)이 얼마

나 되는 지까지 조사했다. 그 결

과 미 전체 인구 중 29%가 교회

를 떠난 사람들이었고, 9%는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었다. 따라서 미국 인구 중 38%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얻게 됐

다.  

샌프란시스코는 교회를 가

지 않는 1번째 도시지만, 한 번

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

들이 거주하는 도시들로는 6번

째를 자리 잡고 있다. 다음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도

시들 탑 5이다:

 

1. West Palm Beach-Ft. 

Pierce, FL (17%)

2. Santa Barbara-Santa 

Maria-San Luis Obispo, CA 

(16%)

3. New York, NY (15%)

4 .  Har l ingen-Weslaco-

Brownsville-McAllen, TX (15%)

5. Chico-Redding, CA (15%)

 

그러나 동시에 동 지역은 교회

에 다녔으나 이제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첫 번째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다

음은 그 다음 탑 4도시들이다: 

 

2. Seattle-Tacoma, WA (44%)

3. Portland-Auburn, ME 

(43%)

4. Boston-Manchester, MA 

(42%)

5. Albany-Schenectady-Troy, 

NY (41%)

 

결국 샌프란시스코 하면 “금문

교”나 “차이나타운”이 연상되지

만,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비 기독

교적인 도시라는 낙인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전통적으로 지구촌에서 미국은 종교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주일 교회 출석은 보통 미국인들의 정상적인 삶이

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가? 다시 말해서 정기적 교회 

출석이 미국적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 여전히 주요한 특성이 되고 있는

가? 이 질문의 답은 의문을 갖게 한다.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미국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한다. 전국

적으로 5명의 미국인 중 2명 즉 42%가 “매우 적극적인 교인”들이다. 다

시 말해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42%는 상당한 수치

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미국인

들(Churchless, 38%)에 비해 불과 4%밖에 높지 않은 수치다. 

그렇다면 미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그리고 도시 별로 교회 출석 현황

은 어떠할까? 바나리서치는 설문을 통해, 미국에서 교회에 정기적으

로 출석하는 100대 도시들과 그렇지 않은 100대 도시들을 밝혀준다

(Top-100 Churched and Churchless Cities in America). 

이번 설문은 지난 7년 동안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60,808명을 상대로 전화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 신

뢰도 95%에 오차율 +/-0/4%다.

샌프란시스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도시!
바나리서치, 미 전역에서 100대 도시 설문조사 결과 통해 보도

시론

교회는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것이다. 정통교회 하

고 같아 보이는데 끝만 살짝 다른 것이다. 그

러나 실상 끝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

가 다른 것이다. 같아 보일 뿐이다. 정통교회

는 천국으로 이끈다면 이단은 지옥의 아랫

목으로 인도하니 본질상 다르다. 끝만 살짝 

다르게 보일 뿐이다. 얼핏 보면 그게 그거 같

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의 세력은 준

동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는 이단의 

폐해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써졌다. 이

단세력에 의해 순교당한 탁 명환 목사는 이

단마다 다 다른 강조점이 있지만 모든 이단

의 공통점은 정통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전부라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얼마 전 신천지라는 이단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에서 방송되었

다는 동영상을 보았다. 신천지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이런 이단

이 한국에서 생겼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웠다. 신천지에 미혹되면 멀쩡하던 

사람이 폐인처럼 되어 하던 공부도 하지 않는가 하면 직장도 가족도 버리

고 반정신병자처럼 된다. 가족들은 신천지에 빠진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신천지에 

속았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모두가 신천지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

지를 하소연한다. 일단 신천지에 빠지면 교주와 그를 옹호하는 자들의 속임

수에 넘어가 가족도 버릴 수 있고 신천지에 반대하면 부모도 사탄 마귀가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을 즈음에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빠져나오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신천지가 악한 것

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보다는 기존의 교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어리숙하고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뭔가 기성교회들과 기성세대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주로 구원의 확신이 약한 사람이나 성경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우선적인 타깃이다. 특별히 신천지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

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미혹

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무풍지대가 아니다. 즉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다니면 그냥 안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

고 에베소교회가 앞으로 겪을 어려움들을 예고하며 조심할 것을 신신당부

하였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내가 떠

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행20:29). 외부로부터 사나운 이리떼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말이다. 그들

은 양 떼를 아끼지 않는다. 오늘 온갖 이단들이 그런 세력이며 동시에 안티 

기독교 세력과 IS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이 그들이다. “또한 여러분 중

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행20:30).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내부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

실 교회 밖의 세력보다 안의 세력에게 더욱 유혹당하기 쉽다. 적인지 아군

인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천지의 전략도 그렇다. 그러므

로 교회 안팎에서 교인들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단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이단은 기성교회가 병들었

을 때 특히 기승을 부린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 교회는 언제 

건강해지는가? 무엇보다 강단에서 올바로 된 복음이 선포될 때 건강해진

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번영복음이니 은사주의니 하는 것들이 다 그 폐

해가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진짜 복음(The 

Radical Gospel)을 증거해야 한다. 예수만이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의 텅빈 가

슴에 예수 외의 다른 것을 주었기에 바닷물 한가운데서 목마른 것처럼 기갈

에 걸린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나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 동영상의 마지막 편에 고 옥한흠 목사가 

거의 생애 마지막에 절규하듯이 외친 설교가 나온다. 평생 교회의 99%를 

차지하는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 살다간 그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은 1%가 

안 되는 목회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였다. 목회자가 돈 좋아하는데 교인들

이 돈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목회자가 명예를 좋아하는데 교인들이 어찌 세

상 명예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적어도 목회자만이

라도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교인들이 이단의 꾐에 넘어가지 않

는 토양은 마련될 것이다. 주여, 제 2의 영적인 대각성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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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잘 나가는 도시 vs 그렇지 않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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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클린턴 전 장관은 이튿날 바

로 “많은 미국민이 얼마나 어렵

게 살고 있는지 전적으로 이해

하고 있다”고 수습에 나섰으나 

돌이킬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클린턴 전 장관

이 2008년 대선후보 경선 이후 

줄곧 대중과 떨어져있다 보니 

현실감각이 무뎌졌다고 분석한

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1기 

4년간 국무장관으로서 112개

국을 방문하는 160만㎞의 여정

은 모두 전용 비행기로 이뤄졌

다. 지난해 2월 국무부를 떠난 

이후에는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녔다. 미국 정치에서 재산 규

모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서

민과 공감하는 자세는 정치인

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

나다.

그러나 더욱 더 유권자들에

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녀

의 “정직성”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미 “클

린턴식 거짓말은 항상 통한다”

는 관례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

녀의 말은 항상 변한다고 ‘월스

트리트 저널’은 꼬집는다

(Hillary and the Liberal Way 

of Lying).

먼저는 ‘이메일 스캔들’(장관 

재임시절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공

적 업무를 처리했다는 논란)이

다. 

사소한 거짓말, 큰 거짓말, 용

서할 수 있는 가벼운 거짓말, 

형사 고발될 소지가 있는 거짓

말들이 모두 금새 밝혀졌다. “

내 개인 이메일 서버는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 임기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단 두 

통의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이

메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인

물인데도? “기기를 하나만 사

용하는 게 편리해서 그랬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기기를 하나 이상 사용하는데

도?

결국 CBS는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그녀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설문을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는 이것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29%는 인

식이 더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3%에 그쳤

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공화당 

지지층 응답자의 49%가 이번 

사건으로 힐러리 전 장관에 대

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무당파 29%도 인식이 부정적

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정치학자들이나 미 언론은 

이때까지 “클린턴식 거짓말(뻔

뻔한 거짓말을 수줍은 듯이 하

면 듣는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주

는 것)”은 클린턴 부부라는 한 

파워 커플의 작업 방식(M.O.)을 

넘어, 거짓말을 하는 진보적인 

방식(liberal way of lying)으로 

자리매김했다고까지 평가한다. 

그러나 클린턴 부부의 소위 “

진보적인 방식의 거짓말”은 소

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는 몰

라도 정작 “속내”를 항상 숨겨

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메일 게이트와 동시에 힐

러리의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이 드러난 것은 바로 클린

턴 재단기부금 기부자 명단 공

개 약속 불이행이다. 

로이터통신은 힐러리 클린턴

이 지난 2008년 클린턴 재단 기

부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오

바마 미국 대통령과 약속했지

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

다. 클린턴 재단은 2008년 이후 

20만 명 이상의 기부자 명단을 

매년 공개해왔으나 재단 지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헬스 엑

세스 이니시티브’ 프로그램

(CHAI) 기부자 명단은 공개하

지 않았다. CHAI는 기부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

람들이 싼 가격에 HIV약을 제

공받도록 돕는 자선 프로그램

이다. 

이 신문은 원칙대로라면 

CHAI는 2011년과 2012년 스

위스의 한 기업으로부터 34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을 때 자세

한 사항을 국무부에 통보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

했다. 또 한 르완다정부도 2012

년 20만 달러를 기부했지만 

CHAI는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

았다. 

마우라 데일리 CHAI 대변인

은 “2010년과 2013년 사이 명

단을 공개 못한 것이 사실이며 

그 동안 공개하지 않은 명단을 

올해 다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공개된 CHAI 기

부자 명단도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 모든 기부자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거액 기부

자를 제외한 총 기부금액이 

100만 달러뿐이 안되는 ‘개인

적 기부’ 명단만 공개했기 때문

이다. 

한편 백악관은 이 같은 사실

을 오바마 정부측이 알고 있었

는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

다. 제니퍼 프리드맨 백악관 대

변인은 “어찌 됐건 클린턴은 평

균 도덕요건보다 더 나아갔다”

고 클린턴을 두둔했다.

그러나 미 방송 CBS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26%만이 

힐러리 전 장관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전 장

관을 선호하지 않는 응답은 

37%에 달했다. 선호도보다 비

선호도가 11%포인트나 앞선

다.

이번에 힐러리 전 장관이 기

록한 선호도는 CBS 여론조사

에서 얻은 결과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치는 회고록 ‘

살아있는 역사(Living History)’ 

출간 직후인 2003년 6월 조사 

때 기록한 24%다. 최고치는 국

무장관 재임 시절인 2009년 3

월 조사의 58%다.

특히 힐러리 전 장관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

정직성’이다. 응답자의 42%만

이 그가 정직하거나 믿을 만하

다고 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은 47%에 달했다. 

반면, 리더십에 대해서는 긍정

적 평가가 앞섰다. 57%가 힐러

리 전 장관이 강한 리더십을 보

여준다고 답했다. 38%만이 그

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결론으로, 힐러리가 대선 출

마선언 후, 가장 먼저 찾은 아

이오와 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화당 예비주자들의 모

임(Iowa's Faith & Freedom 

Coalition Summit)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쟁점도 그녀의 

부정직성이다.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의 평

범한 유권자들이지만 공화당원

들의 눈에 비친 힐러리는 한마

디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

이다. 물론 그녀의 이미지, 정치

적 업적 등은 인정할 수 있지

만, 미국의 미래가 능력이나 고

도의 정치적 스킬이 아닌, 바로 

대통령의 덕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힐러리보다는 “엘리

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민주당

의 대권후보로 나서기를 기대

하고 있다. 그 이유가 힐러리 

클린턴은 아무리 좌파 진보세

력인 척 노력해도, 그녀의 타협

적인 또 기업친화적인 무늬(막

대한 정치헌금을 받아왔기 때

문에)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

진 상태이고, 그녀의 신뢰성이 

여러 번 타협되어 있는 반면 워

렌은 학자로서 또 이제는 정치

인으로서 한사코 서민을 옹호

하고 제계를 감시하는 ‘사람들

의 대표’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

이다.

아이오와 공화당 신앙과 자

유 서밑에 참석한 전 휴렛-팩

커드 CEO였던 피오리나(Carly 

Fiorina)는 한마디로 힐러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힐러리 클린

턴이 여자이기에 미국의 대통

령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를 신뢰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진보적 방식의 거짓말” 타협적∙기업 친화적 무늬 우려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사람들 대표” 인식

PSALMS
PSALMS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21편 : 매임에서 자유를 받았으니 생각이여 감사하라

‘시편’은혜 나누기

시편 121편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도 떠나지 않

고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알려 주시는 영적 실상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음의 눈

이 열려 보여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 말씀대로 하실 하나님이 더욱 믿어집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기 전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신앙이 자람으로 그 깨달음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에 비

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며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사도 바울

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좇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엡1:4).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돌보심이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

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한 시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유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 불안, 초조가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복입니

다. 있음으로 감사함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있음으로 

감사한 것이라면 그 감사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만족이란 멈추지 않고 불만으로 기울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주

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이, 그 존재가 복의 존재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즉 감사하도록 하나

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감사입니다.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입니다. 

기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던 어떠한 것

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해서 

저녁에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은 어떠한 기적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먹

었던 여러 가지 것들만 떠올리는 그 생각의 습관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

하는 것을 복되게 고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좋은 것을 감사할 줄 모

르고, 부족하고 불만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 구별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

는 것,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사

람입니다.

행복은 감사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여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다른 사람

이 감사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이 넘치는 복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150:6)고 하였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능이 무디어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감사의 기능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능이 살아나면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돌아보면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생각의 습관이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하여야 합

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

녀로 삼으시고 주야로 늘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신 가

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돌보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인정만 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

닙니다. 말씀대로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습관대로 굳어져 있

기 때문에 나의 생각하는 습관을 진리의 말씀대로 반복적 훈련으로 고쳐야 나의 생각이  

감사하게 되는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

음 받았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감사하는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더

욱 살아야 합니다. 

<1면에서 계속>

교회공동체는 교회력으로 어

버이의 날을 정해 부모의 은혜

를 새삼 기리고 부모께 대한 자

녀로서의 자신의 태도를 정기

적으로 점검하는 절기를 지켜

나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부

모의 훈계를 잘 듣고, 그 가르침

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한

다. 너를 낳아 준 아버지에게 순

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

기지 말아야 한다. 항상 어머니

를 즐겁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

며, 특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네 부모를 공경

하라고 한 계명을 잘 지켜야 한

다.

어머니날의 제창자, 안나 자

비스의 제안처럼 "오늘은 우리

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다정한 말 한 마

디, 작은 선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어머니께 기쁨을 드

리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은 편지를 써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자. 어머니의 사랑은 매

일매일 새롭다". 어버이에게 감

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하나님의 사람들

로 하여금 부모공경의 아름다

운 역사를 이어가자!

“신뢰할 수 있는”대통령 원한다!



성경은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표

현하는데 그 중에 생각해볼수록 마

음에 와 닿는 표현이 바로 갈대, 특

별히 ‘상한 갈대’라는 말이다. 갈대

는 어디서든지 습기만 있는 곳이면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는 번

식력이 강한 식물이다. 그러나 작은 

바람 앞에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마

는 것이 갈대이다. 우리 주님은 우

리들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와 같다

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는

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주님이 갈

대를 보시듯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갈대 중에도 특별히 상한 

갈대로 보고 계신 것이다. 왜 그러

게 말씀하실까 두 가지 이유를 생

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은 가장 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만큼 상하

기 쉬운 존재가 없다. 그저 말 한마

디에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

를 받고 우리 인생은 꺾이기 쉬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다. 한번

은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을 소개하는데 그만 소개를 받으신 

분이 상처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계신 분을 소개하면서 “이러 

이러한 분이신 데 참 귀한 분이 오

셨다”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그 다

음 바로 그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

을 소개할 때에는 그만 “귀한”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 그 심정을 바꾸어

서 생각해보니까 저 같았어도 상처

받았을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상하기 쉬운 

존재이다. 미국 내에 있는 병원의 

환자들 65%이상이 Stress relat-

ing disease로 치료받고 있다고 한

다. 위장병. 혈압에 심장병 같은 모

두가 스트레스와 연결된 병들이라

고 한다. 우리는 모두 이미 상한 갈

대들이다. 이미 상처가 심하다. 그

래서 교회에 와서는 아무 것도 아

닌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만 우리

는 상처를 받고 분함을 느끼고 마

음이 상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모

두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 인

생을 살았는지 주님이 우리를 가리

켜 상한 갈대라고 말씀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는 위로가 될 

정도이다.    

우선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많고 

크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만나 

결혼한 가정인데 평생을 위로하면

서 살자고 만난 가정인데 어디 그

렇게 사랑만 받고 위로만 받고 사

는가?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이 얼

마나 큰가? 어느 부부는 그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거의 1년 동안을 말

하지 않고 지낸다는 말을 하는데 

그 남편은 남편대로 그 아내는 아

내대로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크겠나?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우

리는 다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갈대

들이다. 

가정이 아닌 직장에서도 마찬가

지로 온갖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 

영어 못한다는 그 이유하나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보이고 멸시 당하는

가? 뒤에서 비웃고 teasing을 당하

고! 어떤 분은 6년 동안이나 열심

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일하

다가 한번은 몸살감기에 걸려서 꿍

꿍 앓느라고 3일 동안을 직장에 못 

나갔다. 그랬더니 그 수퍼바이저한

테 전화가 왔는데 무어라 하는가 

하면 얼마나 아프냐? 묻지도 않고 

You are fired. 회사 그만 두라는 것

이다. 이민생활의 세파 속에서 얼마

나 우리들의 자존심이 꺾이는 상처

를 받는가? 가정 직장 뿐 아니라 교

회에서도 만찬가지이다. 교회에 등

록하시는 분들을 면담해보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다.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가슴속에 비애와 슬픔과 탄식이 있

는 사람들이다. 상한 갈대 같은 우

리를 보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겠

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

리는 꺾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갈대임을 믿게 된다. 불타고 꺼져 

가는 것 같아도 불꽃같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갈대이다, 없어질 것 

같아도 어디서든지 믿음의 습기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갈대

처럼 오히려 상한 갈대들이 더 강

한 신앙의 위력이 있는 것이다. 시

편 14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심하고 꺾여보

고 상처받아본 분들이 가만히 보면 

더 강하다. 아픔을 안다. 아픔을 견

디고 일어선 그 신앙의 힘을 가지

고 일으킨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

교 역사이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

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시는 승리가 있다.

모세도 상한 갈대였다. 다윗도 

상처투성이였다. 베드로도, 마태도,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도 다 상한 갈

대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벽돌

을 쪼개시고 상한 갈대를 엮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오히려 하나

님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상자 

구원의 방주들로 쓰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다 상한 갈대들이다. 그래

서 우리끼리도 힘들지만 서로 사랑

으로 엮어지고 거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청을 칠하고 결코 죄악

의 물에 빠져 침몰하지 않도록 서

로를 띄우게 만들어 구원역사의 주

역들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

름으로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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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히브리서 3장은 “우리의 믿

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

도인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

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

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

었음이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위엣 것을 찾고 

위엣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

면 땅엣 것으로는 우리가 이미 죽었

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

나님 안에 감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믿음

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소망은 오

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

리의 관심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

되며 궁극적인 실패일 따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천문

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밤새도록 

성좌를 바라봄과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깊이 생

각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예

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리란 우리의 신앙고백

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신

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

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

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

게서 나신 예수님, 나 위해 고난 받

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어 전

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신 예수

님 그리고 심판주가 되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처럼 믿음에 있

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눈에 보이

는 충분한 근거로 인한 것이 아닙니

다(롬8:24).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

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들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 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감각

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인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사도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란 말의 원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로써 예수 그리

스도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

다. 예수님께서는 사도의 직분을 완

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는 참된 순종을 보이셨고 사람들에

게는 참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

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

체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각자에

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되시어서 우리를 인도

하고 보호하셔서 삶을 풍성하게 하

셨습니다.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포도나

무가 되셔서 가지인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도우시며 건물의 모퉁

이돌이 되셔서 교회의 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

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께서는 우리의 신랑되셔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누릴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대제사장되신 예수

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둘째 장막에 일년에 

한번씩 들어가되 동물의 피를 가지

고 들어가는데 이 피는 백성의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

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되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의 흘리신 피

로 우리를 대속하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을 향하여는 죄 문제에 대한 화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동정

과 사랑을 베풀었으며 사탄의 세력

에 대하여는 죽음의 권세를 무력하

게 만들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께서는 말미암아 몸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히4:15).

넷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결과

는 무엇입니까?

1)거룩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

다.

생각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서 마

음으로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 상

대방이 내게 끌려오고 내가 그에게

로 끌려가서 연합되고 동화되는 것

입니다. 모든 일은 생각으로부터 시

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

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 건설의 기

초가 되며 또한 인격은 그 사람을 다

는 저울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에도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

스도를 닮아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

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2)심령이 단순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 생각은 

심령을 통일시켜서 단순하게 해줍

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단순한 심령

을 소유한 사람들은 번잡스런 세상

의 고락에 휩쓸려 요동하지 않습니

다.

본래 생각이라는 것은 기차, 비행

기를 타지 않고도 천하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잘 관

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

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5)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3)영력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

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힘

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입니

다.

영력은 최고의 힙입니다. 성도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

결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말씀의 새 힘, 기도의 

새 힘, 지혜의 새 힘, 유혹을 이기는 

새 힘, 환난을 이기는 새 힘, 핍박을 

이기는 새 힘, 봉사의 새 힘, 전도의 

새 힘, 기쁨과 감사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

유하게 된 것입니다.  

4)죄악이 심중에 들어오지 못합

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죄악의 씨를 뿌리는데, 예

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는 이러한 사탄이 들어올 길과 틈이 

없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

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썩은 생선에 쇠파리가 

날아오고 향기로운 꽃에 벌과 나비

가 날아오는 것과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뿜

어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

서 임재하시어 성령 안에 의와 평강

과 희락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8면으로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차군규 목사
(순복음부천교회 담임)

푸/ 른/ 초/ 장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상한 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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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교회 목사님은 신실하고 열

심히 목회하지만 부흥이 쉽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교회에 부흥이 

올지 알고 싶습니다.

-달라스에서 심 집사

A: 참으로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을 격려합니

다. 오늘의 이 시대는 참으로 부흥이 필요한 시기요 개인적인 부흥, 교회

적인 부흥 집단적인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부흥

을 목말라 하고 진정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캘

리포니아는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비를 받겠다고 대야를 

밖에 내놓는다고 비가 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부흥의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산타모니

카 비치에 가면 설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설핑을 하려면 바다에

서 파도가 와야 합니다. 바다의 파도도 역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파도도 하나님이 오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

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흥이란 것은 인간의 노

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매

달리고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래함은 부흥의 비결

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 

부흥운동 뒤에는 항상 기도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둘째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야합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하

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 부터 오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데만과 바란산은 에돔땅입니다. 민11:16절을 보면 이스

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혼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도하면 너무 짐이 무거우니 백

성의 장로와 유사 중에 지도자급의 인물 70명을 모아 회막 앞에 모으라

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한 것처럼 너를 돕는 지도자들에게도 성령

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을 모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바로 

데만과 바란 산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

이 구름가운데 강림하사 그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합

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아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부흥은 성령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허

밍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윙윙거린다”는 뜻에서 “허밍”(humming)

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는 “벌새”입니다. 벌같이 작

은 새라는 말입니다. 길이가 6센티 정도 되는데, 1초에 50-70회 정신없

이 날개짓을 합니다. 고속 카메라로 찍어도 잘 잡아내지 못할 속도입니

다. 그렇게 죽어라 날개짓하지만 오래 못갑니다. 4년 안에 그새는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90센티 정도되는 큰 

새인데 날개를 펴면 3.5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주제에 무려 

80세를 산다고 합니다. 왜? 알바트로스는 폭풍을 좋아해서 바람이 강하

게 불면 바람 끝에 올라가 글라이딩을 합니다. 나는 것의 99%이상을 바

람의 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날개짓은 기꺼해야 1%미만입니다. 온몸

을 바람에 맡깁니다. 그래서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납니다. 내 혼자

의 날개를 치면 힘이 들고 오래 못 갑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타야 합니

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

를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성령의 바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기다려야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금 미국 내에는 그 어떤 때도 

볼 수 없었던 매우 반기독교적이

고, 반미국적인 반항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사회적 권력으로 공공연하

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 삶속

에 날카로운 칼날을 겨냥하여 우

리들의 심장을 꿰뚫으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

들이 눈뜨고 코를 베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장에 칼을 맞으면서

도 혼돈하여 피만 흘리는 상황이 

벌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디애나 주에서 통과시킨 

RFRA(Religious Freedom Res-

toration Act, 종교자유보호법안)

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

의 주류 미디어, 신문사, 통신들, 민

주당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물론이

거니와 미국의 대기업들까지 합세

하여 인디애나 주에서 통과된 법

안은 사악한 것이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협박까지 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은 

그저 바라보고 교회 일만 하고 있

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

금 인디애나 주와 알칸사스 주에

서 추구하는 “종교자유보호” 법

안은 우리 모두의 가장 실제적이

고 현실적인 일임을 알아야할 때

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

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뉴스와 미

디어에게 세상사람들과 똑같이 속

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

를 알고 알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

소금과 빛,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받고 사는 크리스천들의 임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RFRA 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

닙니다!  

미국 19개주에서는 이미 인디애

나에서 지금 통과시킨 RFRA 법안

과 비슷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

하는 법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 때 만들어

진 것이며, 당시 모든 의원들에 의

해 97대3으로 “종교자유보호법안”

은 통과되었으며 많은 주정부에서 

미리 미리 도입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디애나에는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이 지금까지 없었

으며 또한, 알칸사스에서도 같은 

“종교자유 보호법안”을 필요에 의

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은 모든 것이 법으로 이루어지기

에 필요에 의해 사악한 법, 좋은 법

안들이 형성되지요.   

 

현재 동성애운동가들과 자유주

의 정치인들의 반대는 얼마나 비

민주주의적이며 반미국적(Anti-

America)인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샌프란

시스코의 시장 Ed Lee는 소속 공

무원들이 시 예산으로 인디애나 

주에 출장을 갈 수 없다고 지시했

고, 애플회사의 CEO이자 잘 알려

진 동성애자, 팀 쿡은 공공연하게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선포하고, 

또한, 이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하도록 알칸사스 주지사에게 촉구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클라우드

Cloud 컴퓨팅 업체 또한, 자신들의 

직원들이 인디애나에서 하는 행사

와 출장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했

고, 그 외에도 힐러리 클린턴 및 민

주당의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그들

의 반대의견과 이런 종교자유 법

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2:1-2절 말씀

처럼 저희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

람들임이 맞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쫒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들

의 말이 그런 점에서 틀린 것은 아

니지요. 우리가 시대를 역행한다

면, 그것은 칭찬으로 받을 수 있겠

습니다. We must be doing some-

thing right! 

무엇보다 이들은 미디어를 장악

하여 마치 인디애나 주에서 “동성

애 차별법안”을 만든 것처럼 왜곡

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종교자유 보호법안”이 어떻게 “동

성애 차별법안”이라고 할 수 있나

요?  매우 사악한 그들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동성애운동가들과 정치인들, 그

리고 비즈니스 기업인들이 함께 

뭉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을 취소하도록 협박적인 기압

을 넣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서 지

금까지 볼 수 없는 매우 비민주적

이고, 반미국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함께 뭉쳐서 

약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심각한 “

역차별”로 볼 수밖에 없기에 크리

스천들이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

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회복케 하는 

RFRA” 법안의 무엇이 동성애자 

운동팀들을 두렵게 하길래 그들이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가?   

동성애운동과 인권 운동

의 대표적인 Human Rights 

Campaign(HRC) 단체에서 인터

뷰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를 했습니다. HRC에서 이야기하

기를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권리

를 존중하는 단체로서, 인디애나 

주에서 추진하는 ‘종교자유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그 법안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에게는 매우 큰 차별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자유종교 법안(RFRA)이 

통과되면,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들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만

들어져 있는 “차별금지법안 Non-

Discrimination Law”을 그들(기독

교 측)이 정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

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Non-Discrimination Law(차별금

지법안)을 장애인이나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추진하여 동성애

를 지지하는 민주당의원들이 통과

를 시켰었는데, 그 당시 보수파 정

치인들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안”

이 이렇게까지 크리스천을 역차별 

시키는 것으로 사용될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최우선 순위와 목적은 동성애자들

을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라는 것

을 이제야 동성애운동 단체대표들

을 통해 그 실체와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무슬림들에

게 그들이 쓰고 있는 머리 수건

이나 옷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인 comment 를 하면, 거기에 대

해 그들은 자신에게 comment한 

사람을 소송할 수 있는 종교자유

가 있습니다. 미국안의 무슬림들

은 이미 종교의 보호를 충분히 받

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

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졌던 미국에

서 기독교는 더 이상 법적으로 보

호를 못 받을뿐 아니라, 동성애자

들이 원하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

으면 “차별금지법안”에 의해 법적

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던지 아니

면 감옥을 가게 됩니다. 동성애자

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일반인

이 매우 큰 “역차별”을 받게 되는 

법안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

들은 보호를 받지만 기독교인들에

게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

는다는 것이고요.  

 

미국은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훈계의 

경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

는 사건들을 통해 그 사실들이 증

명되고 있으며, 따라서 “나는 괜찮

아, 내 교회는 괜찮아”라고 생각한

다면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확실

한 영적 전쟁이며, 영적 가치관 전

쟁입니다. 

지금 공립학교에서는 “결혼에 

대한 정의는 없었다”라고 교과서

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

회와 성도들이 깨어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진리에 우뚝 선다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또

는 Facebook에서 tvnext.org를 찾

으시면 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인디애나에서 통과된 종교자유보호법안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종교자유보호법안”은 1993년에 제정...기독교인 역차별로 이용

“동성애 차별법안”으로 인식시켜...최우선 목적은 동성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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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 즈 반

시족은 네

팔에 거주

하는 110

여개의 인

종그룹 가

운데 하나

로 남으로

는 인도와 

북 으 로 는 

티벳 사이에 걸쳐 있다. 이곳은 거

의 잊혀진 험한 지역으로 히말라야 

산기슭에 위치한다. 주민 대부분은 

Jhapa 구역의 동쪽과 Morgang 구

역 인접지역에 살고 있다. 

라즈반시족은 “거친”사람들로 

묘사되고 왔는데, 보통 중간키에 

피부가 검다. 언어인 라즈반시어는 

네팔의 공식 언어인 서벵갈 지역의 

벵갈리어와 유사하다. 

라즈반시족은 250여년전 네팔

로 이주해왔으며, 비록 그들 민족

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인도의 코

체(Koche)족과 연관된 것으로 추

정된다. 어떤 전설은 그들이 벵갈

인 남자와 아라칸인 여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후손이라고 한다. 

다른 전설에서는 그들이 인도 남부

에 살았던 드라비드족 후손으로부

터 내려온 민족이라고 한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라즈반시족은 농부들

로 자신의 노동력에 의존해 생존한

다. 라즈반시족이 몇몇 가축을 기

르고는 있지만 그 가축들을 주요 

수입원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자

신들이 만들 수 없는 생필품을 구

입하기 위해 파는 목으로 사용된

다. 경작에 적합한 땅의 부족과 과

도한 인구 그리고 빈약한 농사방법 

등 모두가 심각한 수준의 식량 생

산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직조(그들은 뛰어난 직

조공이다)를 통해 돈을 벌기 시작

했고,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또는 

사적 경제 분야에서 고용을 찾음

으로서 돈을 벌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주 가난하다. 그들은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를 주저하면

서 노동의 다른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집들은 나무, 대나무, 짚, 진흙으

로 만들어진다. 10채에서 100채의 

가옥들이 군집해 한 마을을 이룬

다. 부계사회로 대부분의 가정은 

장남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와 자녀로 이루어진 기본 가족단위

로 구성된다. 가장이 죽게 되면 모

든 권위와 의무는 장남에게 승계된

다. 대부분의 결혼은 전통적인 힌

두 의식과 풍습에 의해 맺어지고 

거행된다. 

라즈반시족은 매우 간단한 옷을 

입는다. 남자들은 도티스와 랑가우

티스라 불리우는 무릎까지 내려오

는 옷을 입으며 여자들은 패타니스

를 입는다(천조각이 그들의 몸을 

감싸서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몸을 

가려준다). 서양스타일의 옷이 서

서히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신앙

라즈반시족은 수백만의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힌두교인이다. 모

든 마을에는 여신 칼리(창조의 화

신)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

의 신당이 있다. 축제는 “파우니

(Pawni)”라고 불리운다. 비록 그들

이 힌두교의 다사이와 티하르 축제

를 즐기지만, 라즈반시족은 그 축

제들을 인도의 힌두교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지는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정부는 복음의 어떠한 형태

에 대해서도 심하게 반대하고 있

다. 극심한 규제로 말미암아 기독

교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을 가혹하게 처벌 받고 있다. 극소

수인 라즈반시 신자들은 억압적인 

불평등과 싸우고 있으며 많은 사

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투옥

되고 있다.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았으며 영화 “예

수”도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

았으며 기독교라디오방송이 전파

를 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민

족 가운데에서 일하는 선교단체도 

전혀 없다. 

소수의 라즈반시족 신자들과 함

께 교회에 대한 탄압과 성경, 기독

교방송, 네팔지역 선교사들의 부족

으로 라즈반시족은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고립된 그들의 모습은 외부

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어려

움이 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다신

주의를 믿는 라즈반시족과 같은 민

족들에게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 매

우 어려운 일이다. 

네팔의 라즈반시(Rajbansi) 

www.chpress.net

             

네팔 대지진 사망자 1만명까지 추산

지난 25일 발생한 네팔 대

지진으로 사흘째로 접어들

면서 구조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사망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AP통신은 27일 네팔 경찰

을 인용, 지금까지 네팔에서만 사망자가 3천904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7천18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지진으로 인한 에베레스트산 눈사태로 18명이 숨진 것

을 비롯, 네팔과 인접한 인도와 중국에서 61명, 티베트

자치지역 사망자 25명을 합하면 사망자는 모두 4천8

명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하루 만에 사망자가 1천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수도 카트만두에서만 1천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외

곽 지역으로 구조 작업이 확대되면서 사상자가 계속 

추가로 발견되는 상황이다. 특히 진앙지인 고르카 지

역에서만 최소 223명이 숨지고, 수 천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르카 지역 고위 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음식과 피신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마을 주택의 70%가 파괴됐다”며 “부상자가 너무 많아 

사망자 수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진으로 네팔 전역에서 상당수 도로가 붕괴되고 통

신망과 전력 공급이 끊긴 탓에 진앙지 주변으로의 구

조대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발생한 

규모 6.7의 강진을 포함해 사흘간 100여 차례의 여진

이 계속된다는 점도 피해 확산 우려를 커지고 있다.

외신들은 네팔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 대지진 사

망자가 8천명(교도통신)에서 1만명(영국 데일리메일)

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을 내놓는다. 이 경우 

1934년 1만7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네팔 역사상 최악

의 지진에 필적하는 대참사로 확대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계는 발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현지 한 선교사에 따르면 카트만두 인근

의 와스방교회와 분뿡교회 등이 붕괴됐고 성도 1명이 

사망했다. 마라나타교회는 외벽이 붕괴됐다. 진앙지인 

고르카 인근 마을과 교회도 큰 피해를 당했다. 두므레 

지역 비너여교회 지교회 성도 2명이 사망했고, 전도자

의 집도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악 박해에도 아프리카 복음 확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참수를 당하고 총에 맞았

다. 성경구절을 읊었다고 바

다에 던져지기까지 했다. 하

지만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

지 않았다. 지난 19일 이슬

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

가(IS)는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30명을 리비아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각각 참수하고 총살하는 장면을 공개했

다. 사망한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으

로 전해졌다. 

22일 아프리카 성공회 주교인 그랜트 르마콴드는 

“IS가 에티오피아인들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주시할 필

요가 있다”며 “IS는 그들을 ‘십자가의 사람들(people 

of Cross)’이라고 했다. 그들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이었다”고 말했다. 영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 켄터베리 

대주교도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에

티오피아 형제들이 살고 죽었던 방식은 그들의 신앙이 

고귀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한 것처럼 그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리스

채너티투데이(CT)가 보도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크리스천 인

구가 많은 국가다. 9000만 명 중 3분의 2가 기독교인

으로 알려진다. CT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인구의 44%

는 정교회 신자들이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전도자 

빌립에 의해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환관이 시초다

(행8장). 그후 4세기 프루멘티우스(300-380)에 의해 

본격 소개됐다.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2011년 3월 무슬림 시위로 60여개의 교회가 불탔다. 

최근엔 박해를 피하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북아프

리카와 중동, 유럽까지 이민을 떠나는 이주민들이 급

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도 빈번해 지난해 12월 예

멘 연안에서는 난민선 전복으로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70명이 사망했다. 

한편 앞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아프리카 기독교인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은 모두 신앙 때문에 희생됐다. 지난 14일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에서는 기독교인 12

명이 지중해에 던져졌다. 이들은 나이지리아와 가나 

출신 크리스천들로 성경 구절을 읊었다는 이유로 숨

졌다. 

이들의 희생은 아랍 세계에 복음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있다. 콥트교도 사건 이후엔 성경을 찾는 사람이 

폭증해 이집트성서공회 사상 최고로 일주일 만에 165

만권의 성경이 배포됐다. 

보코하람 나이지리아·니제르 공격…

지역 연합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보

코하람이 반격에 나선 가

운데 보코하람으로 추정

되는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북동부와 니제

르 남동부에서 100여 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

지난 주말 차드 호수 내 섬에 숨어 있는 보코하람

의 공격으로 니제르 군인 48명이 사망하고 36명이 실

종됐다고 AFP 통신이 차드군 보안소식통을 인용, 27

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보코하람 주요 기지와 접하고 

있는 니제르 남동부의 다른 소식통은 사망자가 80명

을 훨씬 넘고 실종자가 약 30명이라고 말했으며 니제

르군과 가까운 또다른 소식통은 군인 100명이 사망

하고 17명이 실종됐으며 겨우 3명만 탈출했다고 말

했다.

한편 AFP 통신은 같은 날 보코하람으로 보이는 무

장세력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한 마을에서 두고 간 식

량을 가져가려고 귀가하던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2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계자와 피해

자의 친척들을 인용, 보도했다. 

요베 주 구지바 지방정부 관계자 바바 누후는 “숨

진 사람들은 불타람 마을에서 무장괴한들에 의해 저

지당했으며 우리는 보코하람이 범인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개시된 지역연합군의 공격으

로 영토 대부분을 빼앗긴 보코하람이 차드 호수 내 일

부 섬들과 나이지리아 북동부 삼비사 숲 등으로 후퇴

한 뒤 최후 항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나이지리아군을 비롯한 지역연합군은 지난 22일 

보코하람의 마지막 요새로 불리는 삼비사 숲에 대해 

전투기까지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으나 

지뢰 폭발로 군인 1명과 자경단 3명이 사망한 뒤 후

퇴했다. 

나이지리아서 보코하람 학살추정 시신 400구 발견

나이지리아 북동부 다마삭에서 테러조직 보코하람

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수백구가 발견됐다고 

27일 주민과 관리들이 전했다. 주민들은 지난 16일부

터 곳곳에서 시신이 발견됐

으며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도시가 속한 보르노 주 

정부도 정확한 숫자는 밝히

지 않았지만 “수백명이 사망

했다”고 확인했다. 현지 주

민 카우미 쿠수르씨는 “시신이 집과 도로 곳곳에서 

발견됐다. 말라붙은 다마삭 강에는 더 많다”며 “지난 

주말 동안 시신을 수습해 공동묘지 20여곳에 나눠 매

장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주민 무함마드 사디크씨도 “시신은 사막에서 

날아온 모래에 덮여 부패해 있었고 어린이와 여성 사

망자도 눈에 띄었다”며 “주 당국이 주민들을 동원해 

시신을 매장했다”고 전했다. 

다마삭은 이달 초 이웃 국가인 차드와 니제르군이 

군사작전을 벌여 보코하람으로부터 탈환한 지역으

로,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도피했던 주민들이 돌아오

면서 희생자들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도 이 마을 곳곳에서 총에 맞거나 참

수된 시신 100구 가량이 발견됐다. 또 보코하람 전투

원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여성과 어린이 400-500명

을 납치했으며 이 가운데 50명을 사살했다는 주민 증

언도 나왔다.  

한편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 당선인은 이슬람 전

사를 자처하는 보코하람에 대해 ‘가짜 종교집단’이라

고 비난했다. 오는 29일 취임하는 부하리 대통령 당선

인은 “학교 기숙사나 시장, 예배 장소에서 어린이를 

살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종교는 없다”며 “보코하람은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테러집단이며 우리는 그들

을 테러리스트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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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회’ 또는 ‘교회다운 교

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요즘 교

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심각

하다. ‘성경적인 교회’ 또는 ‘초대교

회와 같은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손꼽고 있다. 물론 이것

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성경과 초대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

에 따라 자신 나름의 ‘이상적인 교

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를 출발점으로 교인이 많

이 모이는 교회가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다. 교회의 수적 성장이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불행

한 시대가 되었다. 

질문: 초대교회의 확장 과정에

서 드러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알고 있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복음 전파의 열매  

사도행전의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면서 안디옥교회가 

자주 등장한다. 초대교회의 집사였

던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

루살렘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왔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많

은 성도들이 이방 도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

이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 

신앙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시작

하게된 것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난의 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씨앗

을 품고 있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시리아의 수

도로서 ‘동양의 여왕’이란 별명을 

지닐 정도로 화려했다. 로마 제국

에 속한 많은 도시들 가운데 세 번

째로 큰 규모를 갖춘 도시였다. 예

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피신한 성

도들은 일단 그 곳에 정착하고 있

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정작 도시에 살고 있는 자

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방 도

시인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헬

라인들이다. 참고적으로, 유대 기

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0

장에 기록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사건 이후이다. 그러

므로 안디옥교회는 유대인과 헬라

인 성도들로 함께 구성되었다. 

안디옥교회가 개척의 시기를 통

과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의 역할은 절

대적이었다. 예루살렘교회는 구브

르 출신이었던 그를 파송하여 교

회를 돕게 하였다. 바나바는 성경

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

다. 안디옥교회는 그의 성실한 사

역을 통해 안정된 모습으로 성장

하였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사도 바울과 동역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거주하

던 다서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

다. 그래도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가 만났다. 안디옥교회를 함께 섬

기자고 부탁한 것이다. 

바울은 회심과 동시에 주님으로

부터 이방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와 

성경연구를 하며 3년을 지낸 후에 

계속 사역의 기회를 기다리던 바

울에게 하나님의 때에 바나바를 

보내신 것이다. 향후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의 열매로 생긴 안디

옥교회는 이방 기독교 세계의 모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두 

사람의 협력 사역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복음 전파의 도구 

안디옥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

회였다. 무명의 성도들이 개척하여 

시작된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

음과 동시에, 그들이 지닌 생명의 

씨앗을 영적으로 황폐한 이방 땅

에 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

다. 복음전파는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안디옥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교회

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에 충실하

였던 것이다. 복음의 씨앗으로 성

장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

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것

이다. 

그러나 이방지역을 향한 복음전

파를 위하여 안디옥교회가 감당해

야 할 커다란 부담이 있었다. 바나

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다. 두 사람의 협력사역이 

일 년간 지속되면서 성도들의 삶

이 놀랍게도 달라졌다. 심지어 그

들은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안디옥 도시에 

살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도들

을 비하하면서 사용되었던 말이지

만, 무척 감사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외인들의 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추

종하고 말과 행동에도 그를 전적

으로 닮은 모습이 드러났다는 증

거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잘 키운 성도 한 사람

을 타지에 보내는 것도 교회로서

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물며 바나바와 바울 같이 유능

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

나 그들은 이 일을 결정하였다. 엄

격한 의미에서 선교사역의 시작이 

안디옥교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사역 가운

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복음 전파의 열정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복음전파

는 복음의 파워를 믿는 자들의 발

과 입술을 통해 이뤄진다. 

<16면으로 계속>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6)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그리스도인 명칭 시작된 안디옥교회, 이방선교의 모교회 사명 감당

교회 성도들 기도와 관심이 사도들의 강렬한 복음 전파 열정 초래 

1. 초대교회 - 교회의 확장 (3) 

시리아의 사성장군 나아만이 나

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자신을 영접해 주리라고 

생각했다(왕하5:11). 그러나 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시종을 내

보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왕

하5:10). 이에 나아만은 대노하게 

된다(왕하5:12).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자신에 대한 모독

으로 여겼다. 그는 돌아가려고 했

다. 그러나 신하들의 만류로 참았

다(왕하5:13). 나아만은 할 수 없

이 분을 삭이고 엘리사가 시킨 대

로 했다(왕하5:14). 그 후 엘리사

가 나아만에게 나타난다. 나아만

이 그에게 엎드려 감사를 표하고 

떠난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사성장군이

었다. 왕의 친서까지 들고 이스라

엘을 찾아왔다. 국사 자격으로 이

스라엘을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왜 

나가 보지도 않았는가? 왜 최소한

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는가?

‘당신이 사성장군이면 사성장군

이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줄 아

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

나님이 사람인 내가 당신에게 굽

실댈지 아느냐? 당신이 아쉬워서 

나를 찾아온 것이지 나는 당신에

게 아쉬울 것이 없다. 사성장군이

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특별 대우

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오

산이다.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

지 않는다. 그 누구도 특별 대우하

지 않는다. 나에게 특별대우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러한 마음 때

문에 나아만을 영접하지 않은 것

일까?

아니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

리고”(왕하5:9) 위풍당당하게 그

를 찾아온 나아만이 눈꼴사나워서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인가?

‘당신이 진정 고침을 받고 싶다

면 겸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

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만이 겸

손하게 그에게 나아와 무릎 꿇고 

사정하기를 기다리면서 엘리사가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인가? 

만일 나아만이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그

는 돌아가자마자 10만 대군을 이

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이스라

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을 것

이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엘리사는 엄청난 실수를 저

지른 것이 되고 만다. 엘리사가 이

러 사실을 모르고 괜한 자존심을 

부렸던 것일까?

아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

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위에서 여러 성경구절들을 인용했

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

어가 있다. 바로 ‘깨끗하다’ ‘깨끗

하게 되다’이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 위

해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는 ‘

깨끗하게’ 되려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라고 했다. 나아만은 요

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다’고 해

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되

느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돌아가

려고 한다. 이에 신하들이 말리면

서 ‘깨끗하게’ 될 수만 있다면 일

곱 번이 아니라 칠백 번이라도 요

단강에 들어가셔애 마땅하다고 설

득을 한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

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는 ‘taher'이다. 이 단어는 실제적

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정결함과 제의적인 정결함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레위기의 정결

법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정

결‘이다. 바로 이 단어가 taher이

다.

레위기에 따르며 대표적인 부정

이 나병이다. 나아만은 제의적으

로 부정케 된 사람이다. 나병에 걸

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

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이

다. 그는 나병에서 완전히 낫기 전

까지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다. 격

리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병

이 완전히 나은 다음 제사장에게 

학인을 받아야 다시 정상적인 삶

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아만은 바로 이런 나병에 걸

렸던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엘

리사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교만

해서가 아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모

욕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결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일

반 사람이 아니고 예언자였다. 그

렇기 때문에 정결법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엘리사는 나아만

이 ‘깨끗하게’ 된 후에 그를 만났

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되었기 때

문에 만날 수 있었더 것이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깨끗

하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되

고 있는데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는 ‘정결법’의 관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엘리사의 행동도 

이해되어야 한다.
이메일: jinhlee1004@yahoo.com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엘리사는 왜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나와보지도 않았는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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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 두드러진 지도자 뒤엔 반드시 돕는 동역하는 보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

론은 어떤 동역자였나요?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보았어도 코앞에 닥친 스트

레스에 약하여  누구든 목소리가 큰 자들에게 줏대 없이 필요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인

물입니다. 비굴한 노예근성으로 말만 무성하고 도무지 무분별하고 손발을 맞추지 못하

여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모세의 제일 측근으로 광야교회의 동역자였습니다. 모세

가 어찌 하나님께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아멜렉 전쟁 때는 모세가 기도해야 이김을 보고 죽기로 저의 손을 제대로 들어주고 

모세가 손들고 중보토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던 저가 노도처럼 난리치는 백성들이 

무서워 잠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새 금송아지를 앞장서서 만들고 백성들이 광란

의 잔치를 벌이도록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

닙니다. 자격 없는 자가 요직에 앉으면 정말 많은 백성들을 구렁텅이에 빠트립니다. 진

정으로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저들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아부하는 사이비입니다. 

직분을 만용하는 것 보며 자란 자녀들이 신성한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제사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독주에 취해 잘못된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 즉석에서 자녀둘이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으니 직분의 신성함을 제대로 교육

하지 못한 죄 값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버리시지 않고 자

손대대로 거룩한 제사장직을 맡기십니다. 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직분의 심각성을 정

립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죽이시는 극단의 카드로 그 가족을 대제사장직에 

맞도록 깎으셔서 사용하십니다. 동생이 공인임을 잊고 모세의 리더십에게 도전해 중

대한 가나안 입성의 길에 걸림돌 노릇하던 미라암의 분수없이 나대는 큰 목소리에 합

세해 또 무분별하게 모세를 대적하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즉석에서 발하니 모세에게 

엎드려 “내 주여” 부르며 자비를 구하는 수모를 자처합니다. 

므리바 물가에서 여전히 인내심의 한계에 화내는 모세를 진정시키기는커녕 함께 흥

분하여 한 수 더 뜹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대 가나안 입성의 영광

은 닫히고 대 제사장 직분이 아들에게 이양되고 겨우 쓰임받습니다. 안타까운 도중하

차 하늘 집으로 불리웁니다. 그래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도무지 이상한 인간을 당

장 버리시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섬기는 중차대한 대제사장직을 맡기

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그릇이 못되는 한심한 무자격자들일지라도 더 이상 도무

지 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갈아 치워야할 때까지 섬길 기회를 주시는 긍휼을 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들이 죽어도, 누이가 문둥병이 걸려도 직접 본

인에게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인지? 아무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심

한 훈련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의 만남의 기회가 빗겨가다 

종래는 끝까지 자리 보존조차 못하고 죽음을 맞는 무익한 종의 길의 본보기를 아론에

게서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차선이고 사역을 자신의 개인 사업정도로 생각해 교인들의 여

론에  눈치보고 휘말리며 사명을 놓친 요즘의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을 아론에게서 보

며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오늘날 허다한 무리의 사역자들 가운데 아론의 길을 가고 

있는 진정한 하늘의 사명이 빠진 이들이 태반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애통의 기도가 

가슴을 칩니다. 과연 몇이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뒤에 오는 제자 여호수아에게 제대

로 사역을 이양하고 불리움을 받는 모세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지? 참으로 선생들은 

즐비하나 세상을 인도해갈 섬기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부모된 멘토 모세는 희귀한 시

대입니다. 므리바에서 원망에 빠지는 자들 향해 감정에 앞서는 모세를 붙들어 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호렙

산에서 아들에게 제사장옷을 물려주어 이양케 하니 저가 산꼭대기에서 죽습니다. 

파워가 제일이라고 믿어 힘센 자에게 붙어서 아부하는 빈대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위

대한 지도자 모세 곁에서 대변도 하고 저의 힘겨운 손을 들어줄 수 있었던 조력자로 

영광스런 대 제사장의 집안으로 아들에게 대대 물려도 줍니다. 부족한 능력 탓이 아니

라 사람됨됨이의 용량이 따라오지 못해 엎치락뒤치락 넘어지길 밥 먹듯이 했지만 그

래도 아론은 모자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모세 곁을 나름대로는 지켰

습니다. 하나님께 불리워간 후 백성들이 30일이나 호곡을 하고 알아준 나름대로 최대

의 생애로 마감합니다. 스스로 도중하차 하지 않으면 부족하면 부족한만큼 최대로 사

역의 기회를 주시며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를 아론에게서 보며 오히

려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모자라는 제 자신을 보며 큰 위로가 되고 부족한 이 모

습 그대로 계속 써주시길 자원할 힘이 됩니다. 모자라다 꾸짖지도 버리시지도 않고 끝

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성칼럼

줏대없어 아쉽게 끝난 아론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www.chpress.net

경건하게 집중하라

 

예배 음악을 이야기 할 때, 

공연은 어쨌거나 좋지 않은 말

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공 예배의 어떤 순서를 인도하

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공

연자이다. 아무 준비 없이 또는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 순서를 

인도하고 싶어 할 사람은 하나

도 없다.

교회 안에서 모두들 기도하

거나 말하는 동안에, 음악적 “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

은 예배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

의 재능을 제공한다. 그런 달란

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

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거리감을 조장할 수 있

다. 나는 교인들이 “나에게는 

달란트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이 연

주를 하는 음악가가 아니기 때

문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동시에, 음악은 예배와 정체

성에 한 부분이자 한 조각을 

이룬다. 위대한 종교적 전통들 

모두가 음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에서, 중세를 제외하고

는, 회중 찬송은 예배의 필수 

요소였다. 예배에서 성도의 찬

송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공연

자”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예배에서 음악 공연이 남용

된다는 인식은 아마도 회중의 

참여 없이, 솔리스트든 앙상블

이든, 자신들의 음악적 기술을 

강조하고 재능을 과시하는 음

악가들 때문에 생긴 것 같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바흐는 예배에서 오르간을 과

하게 연주한다는 비난을 들었

었다. 

예배가 “공연”을 지향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대체로 개별 

예배자의 경험과 기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

에게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

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게 해 주는 것이 된다. 

음악에 대한 취향에 따라 예배

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 

공간의 건축 구조이다. 공간 자

체가 인도자를 예배를 돕는 사

람이 아니라 공연하는 사람으

로 보이게 한다. 기술―음향, 

조명, 영상―이 정교하면 할수

록, 음악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공연자로 선을 넘을 가

능성과 그 때문에 일부의 불평

을 살 가능성은 높아진다.

인도자의 음악적 재능은 적

절히, 곧 그들의 메시지가 성경

에 충실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기도―찬양, 경배, 감사, 고백, 

중보, 축도, 축복―와 이어지도

록, 그리고 회중이 드리는 찬송

과 균형을 이루도록 사용해야 

한다. 바흐, 게오르크 프리드리

히 헨델, 그리고 과거 다른 여

러 음악가들이 사용했던 송영 ‘

솔리 데오 글로리아’(“오직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해”)가 아마

도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예배 음악을 인도하는 사

람들은 이렇게 조금 확장하면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

광과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C. 마이클 환(C. Michael 

Hawn) :  남감리교대학교

S o u t h e r n  M e t h o d i s t 

University 교회음악 교수

<4면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 안에 천국을 이

룬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천국

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야말로 그리스도

인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향기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됩

니다.

5)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됩

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

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은 귀에 세상 소리밖에 들려오

지 않고 눈에는 세상의 현란함 

외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

령과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

시는 것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길

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

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히

3:14)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

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나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

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

나 한 여자만 데려감을 당할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

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

하여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

수님을 영접하시는 모든 성도

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부르심

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가 되신 예

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세

상을 이기고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

을 예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인도자의 목적이자, 가장 큰 ‘유혹’이며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는, ‘회중이 예배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음악적인 것이든, 예배 전의 강력한(?) 기도이

든, 심지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든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일단 찬양인도의 자리에 서면 그 

목적을 의식하지 않기란 힘든 일이다. 그렇지 않았다 해도 예배를 

마친 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의식되기 마련이고, 앞서 언급한 자신

의 방법론대로 예배에 임했는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교만했

음을 회개하기도 하고 반대로 겸손하게 잘 예배한 자신을 보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론을 취했던지 피하기 힘든 생각은, ‘자신의 노력이 회

중을 예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드는 착각, 그것이다. 

따라서 찬양 인도가 아닌 공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성

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실제로 찬양을 인도하거나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의견을 통해,  찬양 인도자가 공

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제언을 하고 있다(Can Worship Lead-

ers and Musicians Resist the Temptation to ‘Perform’?: Three 

views on how to keep church services from becoming like 

American Idol).

회중을 예배에 몰입하게 하라!
CT, ‘찬양 인도자, 공연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전문가 3인의 조언 소개 (중)

회중 찬송은 예배의 필수 요소...‘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출발점

음향, 조명, 영상 정교할수록 음악인도자가 공연자 될 가능성 커



요즘은 사라졌지만 그 옛날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 가운데 한가지 “

구슬치기”가 기억난다.  약간 추운 

겨울날 양지바르고 평평한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즐겼었

다. 한참 구슬치기를 하다가 나중

에는 한쪽으로 모여 앉아서 “짤짤

이”를 한다. 짤짤이는 두 주먹 속

에 구슬를 넣고 흔들 때 나는 소리 

때문에 부쳐진 이름이다. 짤짤이를 

하면 일반 구슬치기 할 때보다 판

이 커진다. 가지고 있던 구슬를 다 

잃어버리면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

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구슬를 사

와서 다시 한다. 어느 정도 잃으면 

멈출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 이유

는 최소한 “본전치기”를 해야 된다

는 생각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본전

치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익과 손

해가 평행을 이룬다는 뜻이다. 수

치로 따지면 제로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짤짤이를 하다가 잃으면 본전생

각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하

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잃음

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말이다. 본

전 생각에 인생 낭패 보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필자가 알

고 있는 어떤 분은 자신이 잃어버

린 재물과 평판들로 인하여 오랜 

세월 고통스럽게 지내왔다. 최소한 

본전은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람

들과의 얽히고 섥힌 복잡한 문제들

을 내려놓지 못한다. 항상 잃어버

렸다고 생각하고 손해 보았다고 생

각하고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그분 스스로 더욱 힘

들어지게 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하

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해

마다 밀 20만 섬을 수확할 수 있는 

농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자였

다. 그러나 엄청난 “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과는 달리 톨스토이는 

매우 간소한 삶을 살았다. 이로 인

해 생긴 아내와의 불화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집을 떠난 며칠뒤 폐렴으

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톨스

토이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한마

디 유언은 “하늘이 꾸미신 그대로 

거두라”였다. 또한 톨스토이는 죽

기 며칠 전인 191년 1월 1일에 자

신의 딸 샤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 “하나님은 한계

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

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존재한다…” 

톨스토이의 말을 되새기다 보면 “

본전치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

체가 조금은 부끄러워진다. 본전치

기 생각의 오해의 뿌리를 톨스토이

의 한마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

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그렇다 하

나님께 대한 부분적인 이해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고 

그 오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오

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이 가진 소유에 대한 정확

한 진단을 구약성경 욥기서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욥의 고백으로부

터 들어보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

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시니…”(

욥1:21).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급

해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증집회에서 종종 듣게 되

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

결해주시고 저것을 해결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간증의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

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급

해주시는 하나님은 덥석 인정을 하

면서 걷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

경이 증거 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

급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동

시에 걷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

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

님의 주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

나님의 주권의 신학에 대해서 아느

냐 모르느냐에 관해 말하고자 하

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현

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고난의 상

황 속에서 실제로 효력이 나타날 

만큼 적용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

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

이 되리라 본다. 결국 하나님을 안

다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수준

을 넘어서 실제로 마음으로 체험되

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단계까지 나

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진실로 하

나님의 주권 신학이 마음으로 경험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 

소유들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일어

날 것이다. 현재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상

황을 받아들임이 일어날 때 고난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갈 돌파구가 열

리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일어난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돌파

구를 만들지 못해서 그 많은 시간 

고통스러워하고 복수에 대한 악한 

감정으로 용서하지 못하여 인생을 

허송세월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모든 소유의 유무가 하나님의 주

권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

므로 고난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갈 

돌파구가 열렸다면 이제는 그 돌파

구를 통해서 마음껏 활개를 치면서 

달려가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 있다. 이 또한 욥의 고백이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욥1:21). 무슨 

말인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

온 것 없고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면 수치로 따지면 

제로다.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본전이다. 인

생의 본전이 아무것도 없음인데 무

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잃어 버렸다

고 말하겠는가? 문제는 손해본 것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본전이 

원래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

제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잃어버린 것과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본전치기 생각으로 인해 상처 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다

면 지금 현재 잃어버린 그 상태가 

곧 본전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

닫고 어두움의 굴레로부터 속히 빠

져 나와서 창공을 향해 마음껏 날

개 짓을 하라. 만약 당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러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당

신의 인생은 잃어버리거나 손해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

라. 성경에서 매우 파워풀한 말씀

구절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 할 것이다…” “Though 

God slay me, I will hope(trust) in 

Him…”(욥13:15). 아, 정말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가? 죽이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

급해주신 무엇에 믿음의 고리를 거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인

격 자체에 믿음의 고리를 걸기 때

문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본전치

기를 하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

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

것도 없음의 본전의 자리를 돌아가

서 마음으로 받아들여보라 그러면 

영혼의 자유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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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치기 인생”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연합기도회가 오는 

5월 7일(목) 저녁 7시30분 은혜한인

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4월 21일(화) 오전 미기총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 등이 은혜한인교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 전역 4만2천여 곳에서 ‘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

소서’란 주제아래 기도회가 열릴 예

정이다. 특히 금년 워싱턴DC 연방의

회에서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에는 

한인교계를 대표하여 한인 1세 가운

데 최초로 한기홍 미기총 대표회장

이 초청돼 참석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마의 강순

영 대표는 “한인들이 미국 사회의 

주인 의식을 갖고 미국을 위해 기도

하는 뜻 깊은 날이 되게 하자”고 말

했다.

이날 기도회는 박성규 목사(주님

세운교회),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

리교회) 등이 기도를 인도하는 한편 

정기정 목사(파이어크루세이드), 더

글라스김 집사(HYM), 최성민 목사(

은혜한인교회), 박용수 전도사(지저

스홀릭) 등 청년사역자들도 참가하

고 특히 가정사역단체인 CMF의 김

철민 장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기도회는 자마, OC교협, 미기

총이 주관하며 OC한인목사회, OC

원로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평

신도연합회, OC장로협의회, 미스바

철야기도회, HYM, 남가주청년네트

워크, KCCC, 미주성시화운동본부, 

CMF, Fire Crusade, 지저스홀릭무

브먼트 등이 주최한다.

자세한 문의는 (323)933-4055, 

(714)446-620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국가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연다
제64회...5월7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주최 제

17회 학생뮤직페스티벌이 ‘The 

Passion of Baroque’ 주제로 4월 25

일 저녁 7시30분 찬양교회(담임 김

성대 목사)에서 열렸다.

송정명 총장은 인사말에서 “월드

미션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한 학

기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그 열정

이 아름다운 연주회로 승화될 것”

이라 말하며 “오늘 연주회는 지역

사회에 우수한 음악문화를 알리고 

섬기고자 마련이 됐다.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

고 나아가 월드미션대학교가 땅 끝

까지 주님의 제자 삼는 큰 비전과 

사역에 밑거름이 되기를 소원한다”

고 말했다. 

연주회는 17-8세기 활동했던 프

랑스의 Jean Philippe Rameau, 이

태리의 Antonio Vivaldi와 Gio-

vanni Battista Pergolesi, 독일

의 Georg Philippe Telemanne와 

Johann Sebastian Bach, 그리고 

George Frideric Gandel의 작품을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아름답게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제62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

상훈련이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

문 목사)에서 4월 20일부터 23일까

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라

는 주제로 개최됐다. 

수요일 오후 강의를 맡은 이희문 

목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은 주

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여건과 환경

을 조성해주셨기 때문이다. 훗날 주

님 앞에 모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만들

었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따라서 우

리들을 통해 복음 들고 주님께 돌

아오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 목사는 “전도는 교회를 살리

는 것이며, 전도를 통해 성도들이 

살아나게 된다. 또한 전도를 하려면 

친절해야 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직

장과 주변인들에게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전도할 마음이 없게 되면 자

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

아진다. 섬김 없이 교회행사에 참석

하려 한다면 직장과 주변인들에게 

돌아오는 평판은 부정적인 것들이 

될 것”이라 말하며 전도에 힘쓸 것

을 권면했다.

전도폭발미주한인본부 김용호 

간사(워싱턴지구촌교회)는 “국제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은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훈련은 목회자

와 평신도지도자들에게 교육하고 

현장전도를 통한 실습을 통해 복음

의 열정가지고 제자훈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호 총무(워싱턴지구촌교회)는 

“3년전 기쁨의 교회에서 임상훈련

을 했다. 이 지역을 복음화 하고자 

특히 지도자 임상훈련이기에 지도

자들을 양육하고자 한다. 훈련받은 

자들이 지역교회 돌아가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사역”이

라고 소개했다. 

이번 지도자임상훈련은 14개 교

회가 참여하고 있다. 63차는 올가

을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 

64차는 2016년 봄 베델한인교회에

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메릴랜드 주 후레데릭(Freder-

ick)에 위치한 안나산기도원(Anna 

Prayer Counseling, Inc, 원목 이상

만 목사) 제 2대 원장에 문석호 목사

가 취임한다. 지난 33년간 이 기도

원을 이끌어왔던 제 1대 이경숙 원

장이 퇴임을 하고, 문석호 목사(뉴

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제 2대 원

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영성훈

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기

도원 측은 밝혔다. 

안나산 기도원은 1983년 몇몇 뜻

있는 신앙인들이 농장을 구입한 후, 

꾸준히 시설변경과 교회당 건축 등

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

으로,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주와 메

릴랜드 주 지역 성도들과 교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약 100

여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식당을 건축, 완공했다.안나

산 기도원은 슈가로프 마운틴을 배

경으로 넓은 대지(약160에이커: 약 

20여만평) 위에 아름다운 자연환경

을 자랑하면서, 개인 기도를 원하는 

성도들과 교회, 단체의 수련회 등 산

상집회 장소로 이용돼왔다.

이번 신임원장의 취임을 기점으

로 안나산기도원은 한인2세들의 리

더십 훈련의 장으로, 또한 하나님께

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영성운동

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 이뤄

지기를 바라고 있다. 

신임원장 문석호 목사는 “앞으로 

기도원은 목회현장으로서의 교회

와 영성회복의 장으로서의 기도원

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한 인

성과 영성의 회복으로 행복한 신앙

과 건강한 교회운동을 이루어가면

서, 동부지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

에게 아름답게 봉사하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한편 원장 이취임 예배가 5월 8일

(금) 저녁 7시 30분(6시 식사)에 동 

기도원에서 열린다. 

안나산 기도원 주소: 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 

연락처: (434)444-0204 이상만 
목사. <기사제공: 안나산 기도원>

‘The Passion of Baroque’ 주제로 

“너희는...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안나산 기도원 신임원장에 문석호 목사 

월드미션대 음악과 주최 제17회 학생뮤직페스티벌

LA기쁨의교회, 제62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이경숙 2대 원장 이어...5월 8일 원장 이취임식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제17회 학생뮤직페스티벌이 ‘The Passion of Ba-

roque’라는 주제로 열렸다

LA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62차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에서 이희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안나산기도원 베데스다 성전

자마, OC교협, 미기총이 공동주관하는 국가를위한 기도의날 연합기도회를 알리

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정

권식 장로) 제 28차 조찬기도회가 

4월 18일 오전 8시 후러싱제일교회

에서 열렸다.

김영호 장로(이사장) 사회로 김

인한 장로 기도, 이경수 집사 특별

찬양, 설교 김중언 목사, 특별기도, 

헌금기도 이계훈 장로, 축도 김중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언 목사(후러싱제일교회)는 

고후5:1-2절을 본문으로 “함께 일

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첫

째, 하나님의 은혜는 덕을 세우는 

일과 둘째,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에 충성하고, 셋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와 찬양, 기도에 장로님들은 본

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는 △제3차 다민족 선교

대회를 위하여/박용기 장로 △후러

싱제일교회를 축복하소서/정권식 

장로 △회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임형빈 장로 제목으로 들렸

다. 

한편 조찬 후에 열릴 임원회의에

서는 제3차 다민족선교대회(8월 23

일) 개최를 위해 논의했다. 대회준

비위원장 이계훈 장로가 행사계획

서를 보고하고 준비일정에 관한 토

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 제28차 조찬기도회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

뉴욕장로연합회 28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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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RCA, 회장 이재봉 목사) 2015

년 총회가 27일 오전 11시 포레스트

팍교회(담임 나영애 목사)에서 열렸

다. 이날 부회장 나영애 목사가 회

장에 총무 유승례 목사가 부회장에 

선출됐다.

신임회장 나영애 목사는 “1982년

부터 중고등부 25년 사역과 그 이후 

목회하면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

해 원망했는데 지난 수년 동안 나를 

깨뜨려주셔서 여성으로 사용해주심

에 감사한다. 그동안 한 것이 공부

와 목회뿐이었는데, 회장을 맡아 임

기동안 공부하는 한인교협이 되도

록 저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며, “

언더우드 선교사가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RCA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

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나영애 

목사 인도로 기도 조대형 목사, 성

경봉독 임지윤 목사(막9:36-37), 말

씀선포 이재봉 목사(큐가든성신교

회 담임), 축도 한재홍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이재봉 목사는 “누가 크냐?” 라

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따라

다닌 제자들도 세상사람들과 똑같

이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며 “주님

에게 뽑힌 우리 목사들만이라도 의

식의 패러다임 쉬프트를 갖자”고 강

조했다. 

이 목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하나

님께 받은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큰 자가 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이재봉 목사 사회로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

독, 사업보고(유승례 목사), 회계보

고(조대형 목사)에 이어 임원선출에 

들어갔다.

회장선출은 전례대로 부회장 나

영애 목사가 선임됐으며 부회장은 

총무 유승례 목사가 선출됐다, 회장

의 부회장 승계는 그대로 통과됐으

나 총무의 부회장 승계는 가부간 투

표를 실시했다.

폐회기도는 김종덕 목사가 식사

기도는 박준열 목사가 맡았다.   

이날 안건으로 △인터넷을 활용

해 회의록 남기기, 광고로 △5월 18

일 4개 교단 체육대회 △뉴브런스

윅신학교 한국어 강의 안내 △송흥

용 목사의 미국 노회 소식 등이 발

표됐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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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제 9회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제 9회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가 5월 4일(월) 메릴랜드 

웨스턴 리지널 파크에서 열린다.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

니아, 메릴랜드 중 올해는 메릴랜드 목회자들이 주관하며 축구, 배

구, 족구, 줄다리기 등의 종목에서 겨루게 된다. 친선을 위한 사모

족구도 예정돼 있다. 뉴욕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는 다일 오전 

6시 플러싱 노던 156가 H-마트 앞에서 버스로 출발한다.

▲문의: (718)321-3124, (914)393-1450

담임목사 청빙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정

관일 목사) 총회 소속인 가든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정규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목사안수 후 5년이상 목회경력, 

40-55세(기혼), 캐나다/미국 시민권 또는 캐나다/미국 영주권 워

킹퍼밋이 있어야 한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 

목사안수증명서,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소속교단 확인서, 설

교동영상(신구약 각 1편씩), 추천서 2통이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6월30일;

▲이메일:newconcept@c21toronto.com 조준상 장로(416-

449-7600

 

퀸즈장로교회 R.U.B 찬양집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중등부가 주관하는 R.U.B(Rise 

Up and Build) 찬양집회가 5월 16일(토) 오후 6시30분 본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Denzel Martyr. 공연과 간증,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양과 무용, 시, 미술작품 및 유스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718)886-4040

Happy In Jesus “만남” 공연
플랜플레이(대표 이종길)가 주최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

람들의 3번째 이야기 Happy In Jesus “만남”이 뉴욕과 뉴저지에

서 3회 공연을 갖는다. 출연은 해리티지, 해리티지 밴드, 흥배, 노

영채, 노엘. 키보드 이명호 홍성준, 베이스 강상태, 기타 이병호, 드

럼 하형주. 일정은 △5월 15일(금) 오후 7시 뉴저지 가스펠펠로우

십처치 △16일(토) 오후 7시 플러싱 타운홀 △17일(주) 오후 6시 

하나님의교회.

▲문의: (516)978-7526

CBSN 합창단 창단감사예배에서 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RCA 대뉴욕한인교협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 23일 뉴욕늘

기쁜교회에서(담임 김홍석 목사) 4

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일주일 후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나는 황영진 

목사가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김홍석 목사(국내선교국

장) 인도로 기도 박이스라엘목사(

서기), 설교 황영진 목사(고문), 합

심기도 권캐더린 목사(회계), 광고 

유상열 목사(부회장),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진 목사는 “택함 받은 종의 

사명”(행1:8)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서 최근 방문한 한국에서 만난 목

회자들과 교회에 대해 우려의 말을 

전했다. 황 목사는 “한국교회 80%

가 성도가 20명 이하로 목회자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영혼

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

의 사명을 받은 것만도 감사와 감

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

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이단

이 극성을 부리고 교인들조차 세상

에 빠져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은 성령충만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조기은퇴하고 선교사

로 가는 것이 자신의 서원이었다며 

자신의 사역지가 고립된 산간마을

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아이들도 소망이 없어 학교도 가지 

않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미

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자신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주

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 기구 회장 및 임원들

을 위해 △(신규)결연아동을 위해 

△페루 결연아동 방문을 위해 △콜

롬비아 김혜정 선교사의 건강을 위

해 △황영진 목사의 선교출발을 위

해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했다.  

이날 1/4분기 회계보고를 했다. 

또 아동후원은 3월 신규아동 5명을 

포함해 총 117명(북한 6명)의 후원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페루 방문은 8월 17일부터 22일

까지이며 티켓 구입시 필요한 개인

정보는 이찬양 간사에게 알려주도

록 했다. 

한편 일주일 후 에콰도르로 출발

하는 황영진 목사에게 선교후원금

을 전달했다. 회장 전희수 목사는 

“차비 보조 정도로 미약하지만 기

아대책이 더 활성화 돼서 많은 후

원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CBSN(뉴욕기독교방송) 합창단 

창단감사예배가 4월 21일(화) 오후 

8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

사)에서 있었다. 

CBSN 합창단 단목 정관호 목사

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양

민석 목사(CBSN 선교이사/그레

잇넥교회), 성경봉독 김요한 집사

(CBSN 합창단 부단장), 설교 문석

진 목사, CBSN 홍보영상 상영, 헌

금기도 김준남 목사, 헌금송 박성

하 목사, 축하특송 손영진 사모, 홍

아르미(바이올린), 김진환(비올라)

의 연주,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최

윤자 단장의 축하무용, 음악회, 축

사 김종윤 목사 노성보 목사, 인사 

이재응 집사, 축도 임병남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진 목사(CBSN 사장)는 “찬

양으로 위기를 극복한 여호사밧 

팀”(대하20:21-2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여

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침략위기

를 기도로써 극복했음을 전하며, 

우리도 어려운 환경을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의 음성이 들리며, 위기의 순간에

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주님

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

는 기도이니만큼 CBSN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

한다고 말했다. 

이 날 CBSN 합창단(지휘 장효종, 

반주 배주현)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주가 축복하리라”, “참 

기쁜 노래를 부르리”, “주는 그리스

도” 등 찬양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

하는 목회와 선교를 위한 스마트폰 

무료강좌가 5월 21일(목)부터 4주

간의 일정으로 뉴욕기독교방송국

(163-07 Depot Rd.  #B-2 

Flushing)에서 열린다. 

문석진 목사의 강의로 주제는 ‘

크리스천의 스마트폰 활용법’이며 

수강자격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완

전초보자 또는 초급반을 이수한 자

로서 스마트폰 활용에 미숙한 사람

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완전초보반

은 월요일반과 금요일 반이 있고 

중급반은 목요일반으로서 강의시

간은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4시

까지 100분 강의한다. 각반 모두 선

착순 6명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마

감은 5월 8일(금)까지다. 

강의는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

시폰, LG폰, 모토로라)위주로 하며 

아이폰 소지자는 청강할 수 있다. 

주요강의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사

진찍기, 보내기(텍스트, 카톡), 앱 

다운로드받기, 성경보기, 신문/TV/

라디오/유튜브 보기, 주소로 지도

찾기, 이메일 사용하기 등이다.

강의일정은 36기(중급반) 5월 21

일(목)-6월 11일(목), 37기 초급반 

5월 22일(금)-6월 12일(금)과 38기 

초급반 6월 1일(월)-22일(월)이다. 

각 반 모두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컴퓨터 강좌는 뉴욕기독교방송

(CBSN)후원을 위해 열리며 수강료

는 무료이고 후원비는 30달러 이상

이다. 

▲문의: (347)538-1587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 

뉴욕기독교방송 CBSN 합창단 창단감사예배 

RCA 대뉴욕한인교협 신임회장 나영애 목사

선교지 출발 황영진 목사에 후원금 전달

“상한 심령 치유되며 주님 역사 이루길”

목회와 선교위한 스마트폰 무료강좌

“공부하는 한인교협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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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하는 파킹랏 콘서트가 5월 2일

(토) 오후 7시 가주영어학교 주차장에서 열린다. K-Trinity(베이시스

트 이병걸, 가수 바비킴,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드러머 안병범) Live 

Concert와 월드미션대학교(WMU) 찬양사역과 학생들로 구성된 Je-

sus5(허지애, 김준, 곽준영, 박선민, 이찬영, 기타리스트 제이든리)가 공

연한다. 공연에 앞서 6시부터 더텐트가 제공하는 핫도그와 커피와 음

료 등을 맛볼 수 있다. 

▲문의: (213)999-4909

제28회 발달장애인 “사랑의 마당축제”
제28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가 5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Meadow)

에서 열린다. Happy Village(KAVC미주한인봉사단)와 남가주 밀알선

교단(이종희 목사)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8세 이전에 장

애가 확인된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1인 5달러(자원봉사자는 무료)

▲문의: (657)400-9570

풀러신학교 포럼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는 2015 퓰러포럼을 5월 1일(금) 

오후 2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Pasadena의 Lake Avenue Church에

서 ‘한인이민교회 상황에서의 평화와 정의’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황진기 교수(KDMin 원장)가 패널토론 사회자로 나서며 패널

로는 김기대 목사(뉴스M 편집장), 박상진 목사(LA기윤실 사무국장), 

허현 목사(Mountain View Mennonite Church 공동담임목사)가 참

여한다.

▲ 문의: (626)584-5244

남가주지역 신

학교 및 크리스

천학교들의 2015

년도 봄학기 학위

수여식이 5월 2

일 아주사퍼시픽

대학교와 콩코디

아대학교를 시작

으로 오는 6월 20

일 베데스다대학

교까지 실시된다. 

다음은 남가주지

역 신학교들과 크

리스천대학교들

의 2015년도 봄학

기 학위수여식 일

정이다.
<박준호 기자>

5월 2일 APU, 콩코디아부터 6월 20일 베데스다대학교까지

남가주 신학교/크리스천스쿨 졸업식 잇달아

싸우스베이한인교회에서 열린 춘계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은수 목사

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에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를 위해 죽음을 준비하고 계

몽하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137번

째 교육 세미나가 지난 4월 11일 레

이크 뷰 테라스에 위치한 ANC 온

누리 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열렸다.

2011년 찾아가는 세미나를 통해 

소망의 사역을 알렸던 ANC 온누리

교회 시니어 모임의 두 번째 초청으

로 함께한 소망교육세미나는 170

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 죽음과 관

련된 문제들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해 평화롭고 존엄성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주혜미 사역부장은 짧은 시간이

었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는 치매예

방법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박혜수 교

육부장은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아

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에 대

해 언급했다.

또한 의식이 분명할 때 자녀들과 

충분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을 권했으며 긴급연락처 카

드뿐 아니라 소망유언서를 미리 작

성해두는 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도

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며 카드작성

에 대한 설명과 죽음준비 방법의 다

양함을 소개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당하는 죽음

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 말하

며 연장자들이 준비하는 마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0세를 살 

수 있는 현시대에서 죽음에 대한 현

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

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

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싸우스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

진 목사)는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춘계부흥회를 4

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은수 목사

(뉴욕 큰샘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

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안대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첫날 

저녁집회는 김종옥 장로가 기도했

으며, 말씀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은수 목사가 ‘예수님 사랑의 부르

심의 삶’(눅 5:1-10)이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이은수 목사는 “우리 인생이 변

하기 어려운건 10가지가 바뀌지 않

아서가 아닌 하나가 바뀌지 않아

서”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

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

님 말씀이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고 해도 우리의 삶

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은 종이

에 적힌 글자일 뿐”이라 말하며 “말

씀은 듣는데서 시작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

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사명은 사람

을 낚는데 있다. 영혼에 관심을 가

지고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자들 되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날 새벽 ‘믿음으로 사는 삶’(

히11:23-32), 둘째 날 저녁 ‘하나님

을 존중히 여기는 삶’(히11:23-32),  

주일 1부 ‘참된 쉼에 거하는 삶’(출

20:8-11, 마11:28), 2부 ‘부활 신앙

의 삶’(고전 15:12-19, 50-58), 3부 

‘말씀과 성령으로의 삶’(행2:4, 14-

20)’이라는 제목으로 이은수 목사

가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싸우스베이한인교회 춘계부흥성회, 강사 이은수 목사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주제
소망소사이어티 137번째 교육세미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준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

사) 가정사역국은 ‘회복된 부부, 회

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세미

나를 18일 은혜한인교회 웨딩체플

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강사로 강순영 목사(자마

대표)와 강순자 사모가 ‘성경적 부

부’라는 주제로, 박수웅 장로(자마 

해외디렉터/코스타 강사)와 박애

자 권사가 ‘크리스천의 성생활’이

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의사 유상

박 장로(감사한인교회/CMF이사)

와 유언이 권사가 His Needs’, 그

리고 김철민 장로(CMF 대표)와 김

명자 권사가 ‘결혼의 4원리’라는 주

제로 각각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가정사역국 주최 
가정세미나 성황

‘회복된 부부, 회복된 가정’ 주제
날짜	      학   교	     총   장	               문  의

5/2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존월레스 박사	 (626)857-2200, (866)491-9083

	 콩코디아대학교	 커트쿠르거 박사	 (800)229-1200, (949)854-8002

5/8	 뱅가드대학교	 마이클빌스 박사	 (714)556-3610

5/10	 매스터스신학교	 존맥아더 박사	 1.800.CALL.TMS

5/16	 남가주신학교	 개리쿰스 박사	 (888)389-7244, (619)201-8999 

	 에반겔리아신학교	 신현국 박사	 (714)527-0691 

	 호프인터네셔널대학교	 존데리 박사	 (714)879-3901

5/19	 클레어몬트신학교	 제프리 콴 박사	 (909)447-2502 

5/22	 바이올라대학교	 배리코리 박사	 (562)903-6000

5/22-24	 채프먼대학교	 제임스 도티 박사	 (714)997-6815

5/23	 미주총신대학교	 김근수 박사	 (213)487-1010

5/30	 미주개혁대학교	 크리스윤 박사	 (213)736-6500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로버트 갓프리 박사	 (888)480-8474, (760)480-8474

6/6	 미주장신대학교	 이상명 박사	 (562)926-1023

	 쉐퍼드대학교	 이성연 박사	 (323)550-8888

	 월드미션대학교	 송정명 박사	 (213)388-1000

6/8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김광신 박사	 (714)515-5885

6/13	 미성대학교	 류종길 박사	 (323)643-0301 

	 풀러신학교	 마크레버튼 박사	 (626)584-5244, (626)584-5574

	 ITS	 이승현 박사	 (626)448-0023 

6/20	 베데스다대학교	 송영준 박사	 (714)517-1945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김광신 박사) 주최 비영리단체 경

영세미나가 24일 오후 1시30분 본

교 라이브러리 내 강의실에서 열렸

다. 이날 강의는 GMU 구자혁 교수

가 담당했다. 

구자혁 교수는 “사역자의 사역을 

할 때 비영리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비영리단체에서 

행정업무를 보는데 잘 모르면 불이

익 당하기도 하는데 업무과실로 인

해 단체가 없어지기도 한다. 이 세

미나는 이러한 과실을 예방하기위

해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

나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됐다”

고 말했다.

구 교수는 “비영리단체는 한 사회

와 그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에게 크

고 작은 변화를 가져옴으로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단체 설립할 때 미

션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있어야 한

다”고 말하고 비영리단체의 종류

와 설립 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설

명했다. 

한편 GMU의 비영리단체 경영세

미나의 두 번째 강의는 1일 같은 장

소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설립 시 미션스테이트먼트 있어야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주최 비영리단체 경영세미나

GMU주최 비영리단체 경영세미나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주최 137차 세미나가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은혜가정사역국 주최 가정세미나가 ‘회복된 부부, 회복된 가정’이라는 주제

로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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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4일 성명

서를 발표하고 “이슬람의 할랄식품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최근 대통령의 중동 순

방 후, 국내업계의 할랄식품 산업진

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지원 대책

이 발표되고 있다”며 “음식과 관련

해 상업적인 측면만 강조돼 접근하

다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란 

뜻으로, 이슬람법에 의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할랄식품’이

라 부르고 있다. 한기총은 “할랄식

품은 음식에 이미 이슬람 문화와 정

신이 내포돼 있으며, 이슬람교를 믿

는 무슬림들에게는 할랄식품을 먹

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할랄을 사실상 무슬림

의 포교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기총은 “무슬림들은 세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

며,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무슬림화 

돼있다”며 “이들은 결집력을 가지

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등을 통

과시키도록 강요하며 세력을 확장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

불과 몇 년 전, 이슬람채권과 관련

한 수쿠크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

으나, 한기총을 비롯한 교계에서 이

를 강력히 저지하여 무산시킨 바 있

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한기총은 이어 “할랄식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

기업들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다양

하게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겠지만 정부

가 나서서 이슬람 문화와 정신을 따

르며, 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하

다”고 못을 박았다. 성명서는 “한기

총은 할랄식품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슬람 

세력의 다양한 확장 방법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끝

을 맺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이날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

슬람 국가로의 수산식품 수출 다변

화 및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할

랄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

혔다. 강원도 역시 2018평창동계올

림픽 이전에 ‘할랄타운’을 조성하겠

다고 발표하는 등 지난달 박근혜 대

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정부와 지자

체 등에서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상

품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북

한을 탈출해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

서 한국 사회 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성경 1000부를 기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하나원

에 있는 하나교회(황문규 목사)에 

출석하는 탈북민들로, 대부분 처음

으로 자기 성경책을 갖게 됐다. 

기증예배에서 성경을 받아든 한 

탈북민은 “내가 성경책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감

격해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이 성

경을 평생 지니고 다니며 그 안의 

말씀을 되새기겠다”면서 “한 구절

씩 매일 성경읽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황문규 목사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성서를 기증해 

주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

린다”며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말

씀으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기도 후원도 부탁한

다”고 말했다.

탈북민들은 북에서 평생 문서를 

통해 사상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글에 더 친숙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성경책이 이들에

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

구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성서공회는 1990년부터 통

일을 대비해 북한 동포에 100만부 

성경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2013년 2000

부, 2014년 6300부, 올해 1000부를 

포함해 총 9300부를 하나교회에 기

증했다. 

권의현 사장은 “북한에 성경을 보

낼 수 있는 시대에 대비해 성경 100

만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성경을 

탈북민부터 시작해 점차 북한 주민

에게도 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

도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한기독교서회(서회) 

및 예장출판사(예장)에 21세기 찬

송가(해설 및 한영 찬송가) 독점 출

판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21세기 찬

송가를 펴낸 (재)한국찬송가공회(

법인 공회)는 이를 부인하며 소송

을 제기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는 법인 공회가 서회와 예장을 상대

로 “‘해설 및 한영 찬송가’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

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법인 공회와 서

회·예장의 출판권 설정계약 기간

(3년)이 종료됐는지에 대해 “계약

서상 계약을 파기할 만한 상호 하

자가 없고, 한국찬송가공회가 통일

찬송가를 제작한 이래 21세기 찬송

가 제작에 이르기까지 서회·예장에

만 출판권을 부여해왔던 점 등을 감

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해설 및 한영 찬송가’가 일

반 찬송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회와 

예장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해설 

및 한영 찬송가’ 출판을 허락한 것

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법인 공회 측이 21

세기 찬송가를 서회·예장에서만 출

판한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일반 출

판사에도 출판을 허용하면서 시작

됐다. 법인 공회 측이 2007년 ‘해설 

및 한영 찬송가’는 일반 찬송가와 

다르다며 일반 출판사에 출판을 허

락하자 서회·예장은 출판금지 가처

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이

의신청, 가처분 항고, 가처분 재항

고 등 모든 재판에서 서회·예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법인 공회 측도 소송을 제

기했다. 1심에서는 서회·예장이 승

소했지만 2010년 7월 2심에서는 “

서회·예장은 2007년 7월 21세기 찬

송가에 대해 3년간 출판계약을 했

는데, 계약기간 3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 상고심이다. 

이번 판결은 일반 찬송가의 출판

권을 다루는 2심 재판에도 큰 영향

을 미칠 전망이다. 21세기 찬송가는 

일반 찬송가와 ‘해설 및 한영 찬송

가’ 두 부문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

행 중인데, 일반 찬송가 관련 재판

은 다음달 7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서는 서회·예장이 패소

했다. 

서진한 서회 사장은 “대법원이 이

번 판결에서 일반 찬송가의 출판권

이 서회·예장에 있다는 취지로 판

시했기 때문에 다음달 선고되는 재

판에서는 1심과 달리 승소할 것”이

라고 말했다.

친(親)동성애 단체들이 오는 6월 

9일부터 2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 등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동

성애 확산을 막기 위한 맞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동

성애반대운동연대는 25일 서울 송

파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6월 9일 서울광장 행사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를 반대하

는 100여 단체와 연대해 서울광장

을 동성애축제 장소로 허용한 박원

순 서울시장을 규탄할 계획이다. 또 

100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를 호명한 

뒤 동성애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

지 말아 달라고 호소키로 했다. 이

들 단체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시

민인권헌장 뒤에 숨겨진 차별금지

법-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우리 백

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는 

제목의 소책자 80만권을 제작해 배

포하고 있다.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조

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는 “불을 끄

는 책임이 방화범에 있지 않고 소

방서에 있듯, 한국사회의 동성애 창

궐을 저지하는 책임은 하나님을 섬

기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있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

했다. 

홀리라이프, 동성애문제대책위

원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탈동성애인권포럼, 홀리교수포럼 

등도 6월 9일 서울역, 홍대, 청계천 

등에서 ‘제2회 홀리라이프 페스티

벌’을 열고 홀리영상콘테스트, 홀리

문화광장축제, 홀리기도회 등을 진

행하기로 했다.

전국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

동 등은 6월 13일 서울 주요 거리에

서 ‘생명·윤리·가정을 위한 영광의 

빛-글로벌 홀리 퍼레이드(포스터)’

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에선 80여개

국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거룩

을 추구하는 국제연합단체를 출범

시킬 예정이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동성애와 치

열한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다”며 “

동성애축제 주최 측은 알몸 카퍼레

이드를 하는데, 우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생명과 윤리, 가정을 위해 피

켓을 들고 거룩한 행진을 할 것”이

라고 밝혔다. 

동성애 반대 운동 단체들의 수난

도 이어지고 있다. 예수재단, 대한

민국수호국민연합 회원들은 지난 4

일 동성애 반대 예배 도중 갑자기 

여러 개의 돌멩이가 날아와 몸을 피

해야만 했다. 25일 오후 예배 중에

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예

배용 앰프 2대를 빼앗겼다. 탈동성

애인권기독교협의회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1회 탈동

성애 지향자(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리기

도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동성애자

들의 거친 항의 등으로 취소했다.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

기총) 대표회장은 21일 “오는 8월

쯤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의 통합 

선언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또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를 2017년 10월 한국에서 개

최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WEA측에 요청했다. 

이 대표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

음 실행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한교연과의 통합 

의지를 적극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

는 이단검증특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5-6월 본격적인 검증 작

업을 벌인 뒤 공청회를 갖고 7월까

지는 검증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단재심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는 8월쯤에

는 한교연과 통합 선언까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병희 한교연 대표회장은 국민

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라면 환영할 일”이

라며 “이단문제 등 장애물이 없어

진다면 얼마든지 (한기총과의) 통

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기총 이단검증특위는 대

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

백석,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9개 교

단에 이단검증위원 파송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예장 고신과 기

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을 제외한 7개 

교단이 파송에 응했거나 검증위원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회장은 “지난 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강평 한기총 

명예회장과 함께 지난 1월 취임한 

에프라임 M 텐데로 WEA 신임 총

무를 만났다”면서 “‘지난해 개최하

지 못한 WEA 한국 총회를 종교개

혁 500주년의 해인 2017년 10월에 

개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WEA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총

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한기총 안

팎의 갈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WEA는 이 대표회장의 제안과 관련

해 올 하반기에 열리는 회의에서 안

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

상진 장신대 교수)는 23일 서울 광

진구 장로회신학대 세계교회협력

센터에서 기독교대안학교 관계자

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독교학교를 

위한 한국교회 연대’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 이 모임은 정부

의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로 

인해 기독교대안학교가 직면한 문

제를 교회가 연합해 대처하자는 취

지로 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전

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 ‘인가 유도’ 등 시

정 조치 및 폐쇄 압박 공문을 발송

했다. 교육부는 시설 기준을 제시

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대안학교의 

폐지를 전제로 미인가 대안교육시

설의 등록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

안학교들의 반발로 백지화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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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중 인가를 받은 곳은 15%에 불

과하다.

‘기독교대안학교를 위한 한국교

회 연대 및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박상진 교수는 “정부 

제재는 종교교육의 제한으로 귀

결된다”며 “정부는 미션스쿨에 이

어 기독교대안학교까지 종교교육

의 자유를 규제하려 하고 이는 향

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

적했다.

정부는 2005년 ‘초·중등교육법 

60조 3’을 신설해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

년 시행령인 ‘대안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대안학교

에 법적 지위 부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인가를 

받으면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 등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

만 교육당국의 간섭을 피할 수 없

기에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자율

성과 창의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

는 다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과 

학교정화구역 지정 등을 통한 학생 

안전 지원이 어렵고, 학력을 인정받

지 못한 학생들이 대안교육과 검정

고시교육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

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아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대안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독

교대안학교 진영의 노력’에 대해 

발표한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정

기원(밀알두레학교 교장) 회장은 “

일정 수의 학생만 확보되면 자유롭

게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국가의 재

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

요하다”며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

해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는 ‘도시공원 녹지 또

는 국·공립체육시설 등 체육장 대

용시설을 임대하도록 돼 있다”며 “

그러나 일반 공원이나 사설 운동시

설을 확보한 대안학교에도 인가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

사 자격을 가진 교원의 비율을 현

행 70%에서 50%로 낮추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부가가치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 필

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에서 정보통신부 정보과장

을 지냈던 간부가 “신천지가 기자

를 양성해 신문사에 투입한다”고 

증언했다. 

전 신천지 정보통신부 정보과장

인 장반석씨는 지난 18일 CBS에서 

방영한 특집좌담 ‘관찰보고서-신

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출연해 이

단 신천지의 여론 조작 실상을 고

발했다. 

장씨는 현재 신천지를 탈퇴했지

만 신천지 신도였을 당시, 전 신천

지 정보통신부 정보과장과 언론과

장, 홍보부 대외섭외과장, 언론홍보

팀장 등 신천지 내부 홍보계통 요

직을 두루 거쳤다.

장씨는 좌담회에서 신천지가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기자들을 양성하고 언론사에

도 침투시킨다고 폭로했다. 

그는 “신천지 안에 있는 청년들

을 기자교육 시켜서 일반 언론사에 

신천지인 임을 숨기고 투입시킨다”

며 “이미 어지간한 중소 신문사에

는 신천지 기자들이 다 들어가 있

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신천지 내부에는 인터넷 블로그
팀과 지식인팀도 있어 조직적으로 

댓글도 단다고 장씨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과거 기독교매체인 

‘교회와 신앙’이 육체영생을 주장

하는 이만희의 근황 사진을 공개한 

것도 관심을 받고 있다. 

교회와 신앙은 2013년 10월 신

천지대책전국연합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진을 게재해 큰 관심을 모

았다. 당시 매체는 “육체영생 주장

하는 사이비종교 집단의 교주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사진 곧, ‘노

인’이라는 말의 절대적 의미 그대

로 ‘노인’ 사진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1300여개 

초·중·고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취지

에 맞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

고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

혀졌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을 밀어붙인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의 학칙 제·개정을 압박하는 것이

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송한 

공문에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내

용을 최대한 반영해 학칙이 제·개

정되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7개 관련 법령과 

서류가 첨부됐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 같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2012년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

된 뒤 처음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학생체벌 금지 및 훈육·훈계 규정, 

임신·출산·이성교제 등 학습권 침

해와 관계되는 규정,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 지양 등이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학칙 등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학

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칙이 있는

지 점검한 뒤 문제가 있는 규정은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토록 권고했

다”면서 “점검 및 개정 결과를 제

출받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차 

제·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

다.  

하지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차별금지 사유로 ‘임

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동성애)’ ‘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일방적으로 

적시해 교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

발을 불러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

에 따라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을 개정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을 뿐”이라며 “학

생인권조례는 언급한 적이 없고, 교

육부는 오히려 이 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

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

라 학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부

당하다”며 반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

대지키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

니회, 교육재정감시센터 등 7개 단

체는 이날 성명을 내 “조희연 서울

시교육감은 관내 초·중·고교에 임

신·출산 등과 관련한 학칙 제·개정

의 의견수렴을 지시하고 보고까지 

하게 했다”며 임신·출산 조장 우려

가 있는 지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동

성애, 성소수자, 임신·출산,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차별금

지 등 독소조항이 많다”면서 “시민

단체와 교육부 등의 반대에 부딪히

자 중·고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학습권 보호라는 탈을 씌워 학칙을 

제·개정토록 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성 혼란과 동성애 조장, 청

소년 임신·출산 조장 등의 문제점

을 안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를 최대한 반영해 학칙을 제·개정

하라고 일선학교에 주문한 것은 건

전한 시민들의 양식에 정면으로 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 성명서, 상업적 측면만 강조 심각한 부작용 초래

대한성서공회, 100만부 보내기 운동 일환

교계·100여 시민단체 ‘홀리 페스티벌’ 개최 준비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WEA에 2017년 한국 총회 검토 요청”

한교연 “이단 해결땐 가능”

학칙에 학생인권조례 반영 요구 논란

미션스쿨 이어 기독대안학교마저 ‘휘청’

이만희 근황·언론사 기자 양성 폭로

“할랄 식품 정부지원 중단하라”

북한 이탈주민에 성경 1000부 제공

“21세기 해설·한영 찬송가, 
서회·예장에 출판 독점권” 대법원 판결

“동성애 축제 NO” 맞불 집회 연다

“8월쯤 한교연과 통합 선언 성사 기대”

“교육부, 인가기준 완화 필요” 한목소리

신천지 교주인데 그냥 ‘노인’ 

서울시교육청, 1300여 초·중·고교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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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를 풍미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금년 4월 2일 별세했다. 

향년 88세이었다. 그는 미국의 메가 

처치 가운데 하나였던 수정교회의 

창립자이자 유명한 TV설교가였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비록 

사람이 가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

지 남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와 함께 수정교회 역시 사라졌다는 

데 유감이 있다. 미국교회의 자존심

이자 예술적 가치가 큰 예배당이 어

찌하여 팔리고 말았는가? 그것도 건

축한지 불과 32년 만에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게 됨은 무슨 연고인가? 

이는 비단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

만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아놀드 토인

비는 역사에서 비극을 배우지 못한

다면 어리석은 것이라 했다. 시대적

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기독교회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선

교적 시각으로 분석하며 제2, 제3의 

이런 교회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수정교회의 역사

3. 로버트 슐러(Rev. Robert 

Schuller) 목사는 1955년 자동차 영

화관 스낵가게 지붕에서 Drive-in-

church(교회)를 시작했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강조한 그의 설교는 많

은 호응을 얻으면서 TV 설교가로 명

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권능의 시간

(Hour of Power)”이라는 그의 설교

방송은 한 때 130만 명이 년 예산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이를 계기로 슐러 목사는 

교회 건물을 유리로 짓도록 했고 이

름을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로 

명명했다. 교회는 1,800만 달러를 들

여 3년간의 공사 끝에 1980년 완공

되었다. 

필립 존슨

이 설계한 중앙 성전에는 사각형

의 유리 1만664장으로 볼트 하나 없

이 특수 접착제로 부착했으며 건물

은 8.0강도의 지진이 와도 끄떡없게 

제작되었다. 내부에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 중 하나가 설치되었

다. 바닥을 제외한 벽과 지붕 전체를 

유리로 지은 이 세계적인 건물은 건

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불

신자들이라도 구경하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2006년 슐러 

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2010년 

10월 5,500만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했다. 결국 수정교회 건

물과 캠퍼스의 소유권은 2012년 6월 

9일 천주교 오렌지카운티 교구로 넘

어간다. 5,750만 달러에 팔린 것이다. 

20세기 후반 미국 개신교의 자존심

이자 얼굴이며 세계교회의 선두에 

섰던 수정교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

다.

5. 2. 수정교회의 몰락 원인

수정교회의 주된 몰락 원인은 무

엇인가? 첫째는 신학적인 요인이다. 

그는 적극적인 사고(Posi t ive 

thinking)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의 계승자이며 그 스

승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세상에 지치고 소망 없는 사람

들이 교회까지 와서 죄와 십자가의 

설교로 눌림을 받아야 되는가에 회

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도록 성공한 영화배

우, 운동선수, 미술가, 음악가, 사업

가, 군인, 소설가, 노벨상 수상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성한 명사들

을 간증자로 세웠다. 

설교

의 내용도 긍정적 사고로서 야망

을 이루라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리

고 매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생동감 있는 호화무대를 만들어 사

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에 존 파이퍼, 존 맥아더 등 개혁

주의권 목회자들은 입장을 달리 했

다. 슐러 목사가 외쳐온 “성공”의 의

미는 성경과 다르다고 신랄하게 비

판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비록 인간이 듣기 거북해

해도 교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

원하려 오신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기독교의 핵심진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다. 복음

의 절대성이 가려진 선포는 인간의 

입맛에 맛을 지는 몰라도 성령의 역

사하심을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는 교회세습과 리더십 이양이

다. 슐러 목사는 만80세까지 담임목

사로 있다가 2006년 은퇴하면서 그

의 아들인 로버트 안토니 슐러

(Robert A. Schuller) 목사에게 담임

을 인계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은퇴

라고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교

회 조직에서 운영실권을 가지고 있

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아들인 안토니 슐러 목사

가 2년 간 담임을 맡았지만 그의 영

역은 제한적이었다. 그는 교회개혁

을 둘러싸고 그 아버지가 중심인 이

사회와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8년 슐러 목사는 아들과

의 갈등이 심해지자 그를 담임목사 

직에서 해임시킨 후 그의 장녀 

Sheila Schuller Colemam을 후임자

로 세웠다. 이렇게 가족 간의 내분은 

교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

다. 마침내 슐러 목사는 2010년 7월, 

만 83세가 되어서야 공식 은퇴를 선

언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교회 형

편이 회생불가 상태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이로서 슐러 목사의 50년간

의 그 ‘빛나던’ 목회사역은 과도한 욕

심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끝이 나

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하고 가슴 아

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세습을 하는가? 피땀 흘려 일군 

업적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는 소

유욕과 나아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재

벌들의 특징이 그러하다. 하지만 교

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주님이 교

회의 머리이고 성령께서 운행하신 

곳이다. 사람이 설치면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는 수직선교를 등한시 한 것

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어둠

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함이어야 한

다. 가진 자들끼리 쾌적한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여유작작(餘裕綽

綽)할 때가 아니다. 선교적 안목으로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선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적당히 해서 

될 수 없다. 만약 크리스털교회가 최

고급 건물, 사회적 명사, 최고의 음

악, 웅장한 행사, 화려한 가운 대신 

차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에 집중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

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하는 사람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교회의 중요 사역과 결정권 

자리에 나오게 해야 한다. 

그간 수정교회는 슐러 목사 세대

들이 교회안내, 주차관리, 서점봉사, 

예배주관, 이사회 등 교회 행사를 거

반 주관했다.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

았다. 사람이 보호만 받고 활동이 없

으며 결정권 자리에 서지 못할 때 결

코 성장할 수가 없다. 화란 개혁교회

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운

영위원회를 만들어 주요한 결정을 

같이 하고 공동의 책임을 진다. 왜 대

부분 교회들이 모든 기득권을 일세

대가 갖고 젊은이들은  따라오게만 

하는가?

맺는 말

슐러 목사는 복음주의 교단인 미

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 목사로서 평생 한 길을 걸

어왔다. 그는 어떤 설교자들처럼 재

산이나 이성문제로 실족하지 않았

다.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했지만 누

구도 그를 교리적으로 문제 삼지 않

았다. 그는 한 시대를 이끈 영적인 거

장이었으며 교회와 세상에 선한 영

향력을 많이 끼쳤다. 하지만 역사는 

냉엄하며 결과론적으로 평가하지 않

을 수 없다. 

본 교회의 몰락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다. 이미 살펴본 바처럼 신

학적 기조에서 복음의 절대성보다는 

상대적 인간성공에 집착한 면이 강

했다. 또한 교회세습과 리더십의 이

양 면에서 인간의 탐심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차세대를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 교회 전면의 봉사나 결정권 자

리에 나아오게 하지 못했다. 

이제 기독교회는 크리스털교회를 

아픈 마음으로 거울삼아 더욱 건강

한 교회로서 발도움해야 한다. 그것

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도 옛 수정

교회당은 미국교회를 대변하듯 햇빛

에 찬란히 반짝거리고 있다. 속이 비

어있는 채로!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선교적 측면에서 본 수정교회(Chrystal Cathedral)

사람중심의 사조는 유행이며 이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이 설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선교의 창 (30)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

다. 

금년 한 해는 시작하는 첫 달 부터 바쁜 시간을 보냈습

니다. 뉴욕의 한인교회가 후원해주신 의료 진료 버스가 

도착함으로 인하여 운행준비를 위한 여러 준비과정이 있

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고 또 그와 함께 

한인교회 단기선교팀의 방문으로 인하여 많은 사역을 감

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Purral교회와 Siquirres 지역에서 의료사역, 어린

이상대로 VBS사역, 미용사역 등을 했습니다.

특히의료사역에는 치과, 내과, 소아과, 한의, 안경사역 

등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아름

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역들을 통하여 이곳 현지인 분들에게나 단기선

교팀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단기선교가 끝난 후,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일 중 

하나는, 이번 단기팀과 함께 운전기사로 다니셨던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난 후 운전기사분이 저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 가 없다.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없

이 하느냐?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이었

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 진

심으로 느껴진다”며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만 살아왔지만, 당신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

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 앞으로 진

지하게 신앙생활을 고려해 볼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받은 감명이 너무나도 크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찾아와, 이런 저런 상담과 함께 자비량으로 이

동진료버스의 부품을 사다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역을 통하여 섬기는 분들이나 섬김을 받

는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습

니다.

두 번째로 Rio Azul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

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코스타리카

선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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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2.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걷어 들이는 일군(마13:30).
4. 뇌일혈로 말미암아 반신 또는 팔 다리 등 몸의 한 부분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어지고 부자  유하게 되는 병(행8:7).
6. 내시의 우두머리(단1:3).
8. 큰 임금. 하나님(미4:13).
9. 원시 부족사회에서 신관, 관리, 군인 따위 지배계급의 위에 섰던 최

고 지배자(단10:13).
10. 여자끼리의 언니와 아우(롬16:1).
12.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고전

10:24).
14. 마음에 두고 잊지 못함(사5:12).
16.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에 죽으심이요…(롬6:10).
18. 짧은 창(수8:26).
20. 술책(갈5:20).
22. 발라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함(느4:5). 
24.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잠19:1).
26. 사해 서편 엔게디 근처에 서식하는 예쁜 꽃(아1:14).
28. 돌로 만든 여러 가지 형상(겔26:11).
30. 팔레스타인의 한 지방(왕하23:36).
32.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부친(삼상9:1).
33. 에돔왕 요밥의 중요 도시(창36:33). 
35. 임금에게 올리는 밥상(상식).
36. 떼를 지어 약탈한 물건(히7:4).

<세로 푸는 열쇠>
1. 서로 바꿈(룻4:7).
2. 종족들이 사는 부락의 우두머리(창34:2).
3. 군대의 우두머리(느2:9).
4. 다툼질의 화해를 붙이는 사람(사59:16).
5. 전쟁 때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삼하17:8).
7. 관찰하는 아래(민33:1).
11. 단 마다(민23:30).
12. 로마에서 입교한 고린도인(롬16:23).
13. 한 에브라임 사람(대상23:8).
15. 온당하지 않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대하36:8).
17. 꽃 이름. 분꽃과에 속하는 다년초(아4:14).
19. 번성하여 잘 되어감(전2:9).
21. 무슨 일을 하는데 애쓰고 힘을 들임(욥9:29).
23. 맨 끝자리(눅14:9).
25.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고후1:19).
27. 로마황제의 임명한 유대 총독(행23:26).
29. 코끼리 이빨로 만든 책상 혹은 식탁(암6:4).
31. 총을 쏴 짐승을 잡는 사람(렘16:16).
33. 보배로운 물건(왕상14:26).
34. 므낫세의 후손 마길의 자손(대상7:16).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78)

십자말 정답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네팔을 향한 한국교회의 손

길이 분주해지고 있다고 27일자 

미션라이프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기독 NGO들은 지진 발생 하루 만

에 인도적 지원활동에 돌입했다. 

주요 교회와 단체들은 현지에 파

송한 장·단기 선교사와 봉사대원

들의 피해 여부 파악에 전력을 기

울이고 있다. 희생자들과 현지 선

교사, 구호요원들을 위한 모금과 

중보기도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선교사들, “카트만두가 

유령도시처럼, 기도 부탁”=26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위기관리재단, 네팔 현지 선교사 

등에 따르면 200여명의 네팔 현지 

한인 선교사들은 대부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지교회 

성도들과 주택, 교회건물 등은 적

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추가 피해

도 우려되고 있다. 네팔은 인구 

3000만명 중에 힌두교 81.3%, 불

교 9%, 이슬람교 4.4%, 기독교 

1.4% 등(CIA Factbook, 2011)의 

종교 분포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기

독교 선교가 활발해지면서 현지 

교회들이 부흥, 통계치보다 많은 

5-6%가 기독교인일 것으로 현지 

선교사들은 추정하고 있다.

네팔에 230여 교회를 설립한 기

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지진 

발생 직후 현지 피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이들 교회 중 약 

57%(130여곳)를 세운 서울 신길

교회(이신웅 목사)도 현지 선교사

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방창인(50) 선교사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130여개 교회 중에 산

간지역에 있는 교회 46곳 중 10개 

교회가 파손됐고, 나머지는 건물에 

금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면서 “일부 선교사들의 경우, 집이 

무너질까봐 공터에서 천막을 치고 

지내는 중”이라고 전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소속 

선교사 교회도 일부 피해를 입었

다. 기침 해외선교부에 따르면 J선

교사가 시무 중인 네팔 수도 카트

만두 S교회의 담과 건물 일부가 무

너져 내렸다. 기침 해외선교부 장

승 선교사는 “피해지역을 중심으

로 도로가 많이 붕괴되면서 식량

이 부족해 현지 선교사들이 비상

식량을 구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

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사역 중인 기침 소속 

K선교사는 이날 교단 해외선교부

에 보낸 현지상황 보고애서 “오늘

도 큰 여진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전기와 물과 비상식량과의 싸움이 

될 듯 하다. 길게는 한달 넘게 이어

질 수 있다. 단골가게에서 라면과 

물, 초 등을 잔뜩 샀다. 지금 카트

만두는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한다”며 현

지 분위기를 전해왔다. 

현지에서 목회자훈련원을 운영 

중인 H선교사는 “네팔의 모든 교

회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지진이 

일어났다”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

에 놀라서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

고, 하루 종일 여진으로 두려움 속

에서 지냈다”고 긴박했던 지진발

생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기독 구호단체, 발빠른 긴급

구호·지원·모금 개시=교계의 대표

적인 긴급구호봉사 조직인 한국기

독교연합봉사단(연합봉사단·단장 

조현삼 목사)은 26일 오후 네팔 현

지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연합

봉사단 사무국장인 이석진 목사는 

“피해지역에 도착하는 대로 식수

와 식료품, 텐트 같은 긴급구호품 

전달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

라며 “현지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

문에 현장에 도착한 뒤라야 구체

적인 활동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

교봉)도 현지 상황을 지켜본 뒤 이

르면 주중에 내부 논의를 거쳐 지

원 및 활동 범위와 방향을 정할 계

획이다.

네팔 현지에서는 현지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는 ‘네팔 다

일공동체’ 소속 네팔 다일 밥퍼팀

이 긴급구호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지에서 사역 중인 최홍 목사는 “

저희 건물 벽에도 지진 때문에 균

열이 발생했지만 급식 구호활동은 

가능할 것”이라며 “센터 근처 어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 등

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

했다. 한국의 다일공동체(대표 최

일도 목사)도 금주 중에 긴급구호

팀을 파견하고 다음달 4일쯤 최일

도 목사와 의료팀을 현지에 보낼 

예정이다. 

주요 NGO들도 현지 지부와 답

사팀을 통해 피해상황과 긴급구호 

수요 등을 파악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월드비전은 1

차 초기긴급구조자금으로 총 150

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월드비

전은 이 자금으로 1만 가구(약 5만

명)를 대상으로 구호품을 전달하

고 3개 지역 아동쉼터를 도울 계획

이다. 한국월드비전은 조만간 구호

전문가와 의료진을 파견하는 동시

에 모금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한국기아대책은 ‘네팔 대지진 긴

급지원’을 결정하고, 피해 규모 파

악 및 방법을 논의 중이다.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kfhi.or.kr) 등에 

온라인 모금함을 열고 후원금 모

금을 개시했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공항과 도로가 파괴되어서 피해

현장에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

만 생필품과 긴급 식량지원 등 가

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굿피

플도 네팔 현지 시하리 지부 등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

다.

<13면에서 계속>

특히 작년 말 우기철 많이 내린 

비로 인하여 지금까지 Rio Azul교

회에서 아이들 음식 조리를 도와

주던 Andrea자매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싱글맘으로 자녀 

셋을 키우며 작은 집에서 렌트비

를 내며 힘들게 살아가는 자매였

는데, 이번에 집이 무너져 내리면

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

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

한 절망 가운데 그에게 더 좋은 일

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분의 손길을 

통하여 그 무너진 집의 터(땅)를 

교회 이름으로 사게 하셨고, 또 그 

터 위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손길

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곳에서 

렌트가 아닌 무료로 살며 그 자녀

들과 함께 행복하게 Rio Azul교회

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와 후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의료 진료 버스가 개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6월 전까지 모든 일

들이 끝나고 이곳 보건부 승인절

차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 부

탁드립니다.

2. 다음 주 중 Purral교회의 청소

년들이 시온교회에서 수련회를 가

지게 되는데 넘치는 은혜의 시간

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저와 제 아내 김혜린 선교사

는 이곳 교육부에서 미국에서 저

희가 받은 학위를 인정받는 절차

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곳에서 Dr. Degree of 

Education(교육학박사)과정, 그리

고 김혜린 선교사는 Master 

Degree of Education(교육학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감

사하게도 이곳 교육부에서는 미국

에서 공부한 학위만큼은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몇 년 전부터 시

작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교육사업을 시작하려면 학위가 있

어야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

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공부를 하기 위한 물

질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시온교회의 안정화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민이는 시

기에 따라 천식으로 인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만지

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김혜린 선교사 올림

gabrielkim1004@gmail.com

네팔 대지진, 모금으로… 기도로…

네팔에 파견된 굿 네이버스 구제팀

기독NGO 발생 하루 만에 지원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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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이어서 부부의 출처에 대해 좀 더 자세하

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만드시

지 않고 남편을 먼저 만들고 그 후에 아내를 만드신 의

미를 알았습니다. 아내를 만드실 때 하필 남편의 갈비

뼈 하나를 꺼내어 그것으로 아내를 만드셨을까요? 여

기에는 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출처는 남

편의 갈비뼈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서부터 나온 존

재임을 알 때 부부의 원리와 행복의 원칙을 아는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 가정이 붕괴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성들의 권위

와 위치를 찾자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이 아내들로 하

여금 사회로 뛰쳐나오게 하고 실력을 키워 남성들과 맞

서서 대결하는 경향이 진해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 

결과 아내들은 자기의 출처인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따

라서 순종과 복종은 현실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형

편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남편보다 훨씬 실력

있고 지혜롭게 나오는가 하면 그의 남편들은 하나같이 

직장도 없고 하는 일마다 그릇 치는, 그래서 아내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스토리로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가 하

면 부부싸움이라도 할라치면 아내가 남편을 두들겨 패

는 장면들이 흔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자연스

럽게 자녀들은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 결과 성년이 된 

자녀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고 적년기를 놓쳐 싱글아파

트가 붐이 되는 현실입니다.

아내들은 자기의 출처인 갈비뼈의 자리로 다시 돌아

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진

리는 고수해야 할 책임이 크리스천에게 있다고 생각합

니다. 아무리 강하고 실력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의 자

리는 남편의 갈비뼈의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

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입니다 아내들에게

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소속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

해 남편들에게는 지배욕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

장으로서 가장을 잘 다스릴 때 지배욕이 채워집니다. 

이를 위해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진 아내들은 그의 책임

을 잘 감당하도록 뒤에서 도울 때 소속감이 충족이 되

는 것입니다 소속감이란 결코 아내들을 구속하거나 기

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유교사상에 적어서 살던 부모님시절의 소속

감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속감

은 채워질 때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필자는 20여년 전에 가장인 남편을 사별한 이후 소

속감의 결여로 인해 정서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따라

서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능력이 흐려지게 되자 매사에 

일을 그릇치게 되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게 컸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

정감을 줍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병들어 가는 원인도 여기

에 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시절에는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한 사정 아니고는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명증서를 갖고 다른 교회로 가

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옮기기를 음식

점 옮기듯 자신의 기호대로 정하며 조금만 맘에 들지 

않아도 옮기는 나쁜 버릇 때문에 목회자의 속은 속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말씀대로 양육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

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옮기

다 보면 소속감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따라서 이성이 마

비되며 판단능력이 흐려지게 되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습관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주 원인

은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소속감의 만족도가 충족되지 못하

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지배욕이 충족되지 못하고 나

니 교회에서 대리만족이라도 하려는 자세가 생기게 되

며 교회의 작은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이런 증세들이 여

실히 나오게 될 때 교회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생각해본다면 자녀들의 문제까

지 대두 되어 교회 안에 유스그룹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존경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실

은 가정입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태도 속에서 존경

의 모습과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가 엄

마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

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본대로 배운 그대로 자녀들의 

뇌리속에 들어간 존경과 순종의 단어는 힘들게 노력하

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소속감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는 하

나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의 것도 됩니

다. 이것이 하나됨의 특징이요 특권입니다. 경제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딴 주머니를 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도벽이 심하

게 있다든가 알코올중독증세로 조절이 불가능한 일종

의 핸디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부부는 경제

의 누림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수입이 곧 아내

의 수입이요 아내의 수입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되기를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함

께 늙어갈수록 마음도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언

어사용방법도 서로 비슷해져갑니다. 아내들의 소속감

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아가서에 표현되었듯이 우리는 주님께 

속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구원 얻은 성도

들은 주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행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가서 2장16절에 보

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

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6

장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

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감

탄사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니라” 창세기 2장을 인용하면서 부부의 원

리 중에 아내의 출처를 강조하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안전성이 유

지됩니다. 싱글들이 늘어나며 싱글모임이 여기저기에

서 생기는 이유와 목적도 이 소속감을 채우기 위함에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1. 사모의 가정 가꾸기 (5)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남편 먼저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 알아야 부부행복원칙 알아

사모교실은 ‘oo의 아내 oo’ 정체성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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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감격적인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서서히 가까이 다

가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와 쉬지 말

고 기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

람 사무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수한 헌신을 다짐하는 온전한 번제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

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 의지한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

님께 돌아와 헌신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블레

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배하며 기

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삼상7:8-11)월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에는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

을 체험하며 늘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

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요 오직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

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에게는 에벤에셀(도움의 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됐어도 에벤에

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2)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운

데 머물겠다는 헌신의 다짐 표시입니다. 에벤에

셀의 돌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

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

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삼상7:12)화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

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막았나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습니다. 진실한 헌신의 예배

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은 참

으로 위대합니다. 벧갈은 서쪽, 에그론과 가드는 

동쪽 위쪽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빼앗겼던 성읍을 모두 다 회복하게 된 것입

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화평을 누리

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

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여

러 족속들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족속이며 

출애굽 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족속이었습

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아모

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

에 바로 서있을 때 우리의 모든 불편했던 관계까

지도 해결해주시고 풀리지 않던 사람과의 문제

도 다 풀어져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삼상7:13-14)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다스렸다”는 뜻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종교적 정치적으

로 모든 부분에 백성들을 감독하고 재판하고 백

성들의 생활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감당한 것입

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날까지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권위를 세워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리더의 모본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두루 살폈

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성실한 모습입니다. 사무

엘은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개인 경건에 게을

리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여

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

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개인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무

엘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

정 성도들을 생각하며 경건에 힘쓰는 귀한 일꾼

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삼상7:15-17)목

오늘 본문은 신실한 성도들을 가장 당황스럽

게 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자신을 보좌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아버지의 행위를 따

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

다. 성경에서 수많은 타락의 기사를 보지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

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했

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의 본을 따르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

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철저

하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훌

륭한 부모 밑에 자라도 본인들이 그 신앙을 따르

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생이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일찌라도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삼상8:1-3)

이제까지 자녀가 대를 이어 사사가 된 적이 없

는데 사무엘은 아들들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

라면서 라마로부터 80km이상 떨어진 브엘세바

에서 사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

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

하고 판결을 왜곡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

자의 일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입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한글성경은 번역이 되

지 않았지만, “그래서”라고 하는 “와우”접속사가 

붙어있습니다. 아들들이 악행 때문에 결국 이스

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 장로들의 모임

과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

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8:3-6)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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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결혼과가족’ 저널에 실린 대규

모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

력의 일환이다. 연구진은 3-11세 사이 아

동 1,605명과 12-18세 청소년 778명의 

시간일기와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특히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한 시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관찰했다.

주저자인 멜리사 밀키 토론토대 사회학 

교수는 결과에 놀라움을 표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나 행동 혹은 정서적 웰빙과 

엄마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단순히 주

위에 있었든,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했

든)의 양 사이에는 큰 관련이 없었던 것이

다. 오히려 엄마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

족구조 같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밀키 교수는 본 연구 결과가 부모와의 

시간이 의미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는 

가족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함께 했는지(

저녁을 같이 먹었다, 스포츠나 음악 이벤

트를 같이 관람했다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나온 연구에 의하

면 부모와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학업성취도나 자존감을 높이는 등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

다.

소아∙청소년 정신과의사인 게일 페르

난데즈는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취

도를 높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아이와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

과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대일 상호

작용을 통해 아이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

게 되고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와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이

다.

음악 듣기 

저널 ‘심리학 프론티어스’에 실린 연구

는 가족이 함께 음악을 들으면 유대감 형

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다. 특히 사춘기

에 접어들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10대 자녀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음악은 가

족의 정체성을 구

축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만드는데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 혹은 특

정 곡에 대해 이야

기하기만 해도 자

녀의 웰빙이 증진

되는 효과가 있다.

 

대화 유도하기 

‘행복한 가정의 

비밀(The Secrets 

o f  H a p p y 

Families)’이란 책

을 저술한 브루스 

파일러는 ‘나쁜 일 

좋은 일’ 게임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

라고 제안한다. 부

모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돌

아가며 그날 있었던 안 좋은 일 하나와 좋

은 일 하나를 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

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게 된

다.

 

숙제 얘기하기 

숙제는 이제 신개념 저녁식사로 불리게 

됐다. 그날 해야 할 숙제로 저녁식사 시간

이 채워지는 일이 하도 많아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숙제를 하는 것은 (도중에 ‘

삐딱선’을 타지만 않는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그들이 무

엇을 읽는지, 좋아하는 수업은 무엇인지

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소중

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한 방

법이다. 아이가 학교나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여행 떠나기 

레흐토 퍼듀대 교수는 여행이 가족 간

의 결속을 단단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 처하면 한 

배를 탔다는 동지의식이 생기기 때문”이

다. 휴가지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스키

를 가르쳐 주는 등 자연스럽게 역할이 바

뀌는 일도 생길 수 있으며, 이런 순간들이 

쌓여 친밀함과 친숙함이 커진다. “여행 자

체뿐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함께 한 기

억이 유대감을 강화해준다.”

 

페이스북 친구하기 

저널 ‘사이버심리, 행동, 소셜네트워킹’

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상에

서 부모와 관계를 맺은 청소년들은 보다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한다. 상호작용

이 빈번해질수록 유대감은 강해진다. 

솔직히 소셜 미디어는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질의 시간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항상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은 현대사회 가족들에게는 ‘좋아요’ 공

유 같은 작은 것조차 의미를 지닐 수 있

다.

<7면에서 계속>

안디옥교회가 기둥과 같고 척추와 같았

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분명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을 것이

다. 사실 능력있는 지도자였던 그들의 빈

자리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디옥과 주위 도시의 복음화를 핑계 삼

아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

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교회는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한 것일까? 안

디옥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느낀 

것이다. 그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

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복음전파를 하

도록 지시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후 다시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 결과, 아

무런 말도 없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

지로 보내게 되었다.  

안디옥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다. 기도는 그들의 가슴속에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

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활발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준

다. 그는 복음이 소개되지 않은 영적으로 

황폐한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그가 가는 

길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이 그를 방해하

였다. 매 순간 영적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풍성한 이방선교의 

열매를 맺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운 후에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다.  

무엇이 바울에게 그토록 강렬한 복음 전

파의 열정을 지니게 하였을까? 안디옥교

회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다. 그들은 선

교를 파송한 것으로 자신들의 임무가 끝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보내는 교회로서

의 사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함

께 사역에 임한 것이다. 복음의 열정을 불

태우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15면에서 계속>

아내교실이나 사모교실에서 첫째 날 자

기 소개하는 시간에도 반드시 “나는 oo의 

아내 oo입니다”라고 소개할 것을 가르칩니

다. 이것은 자기의 정체를 다시 한번 재확

인시켜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

님이 갈비뼈로 아내를 만드신 목적을 강조

시켜주며 소속감이 주는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식

물인간이라 해도 목숨이 붙어 있는 남편이 

곁에 있으면 그는 더 이상 과부라는 말은 

듣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능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

들의 출처임을 귀히 여기고 존경할 때 부

부를 만드신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줄 믿습

니다. 잘나고 유능한 남편, 존경하는 아내

들보다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서 남편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소중

히 여기고 존경하는 아내들을 보시고 하나

님은 감동하시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

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

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미국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

은 4월 28일 미 전역에 “동성애 결혼 합

법화” 여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공청회

(hearing)를 갖는다.

이번에 있을 찬반의 뜨거운 논쟁(hear-

ing)을 통해서 돌아오는 6월에 있을 대법

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마지막 결

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동성결혼을 

미국 전국적”으로 합법화 할지 아니면 지

금처럼 각 주(State)의 법정에 맡겨지게 될

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오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4월 28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

서 있는 공청회에서 있을 찬반 논쟁은 미

국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한 획을 그을 수 있

는 매우 뜨거운 토론과 논쟁이 될 것이다. 

공청회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

반 대표들뿐 아니라, 의견을 지지하는 사

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동참하고, 자신들

의 찬반 의견들을 많이 내놓을수록 판사들

이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청회

(Hearing)”이니 만큼 판사들은 시민들의 

의견과 반응을 무시할 수 없기에 그 법정 

안에서 어떤 지지도가 오고가는지도 중요

한 것이다. 워싱턴에서 사는 한인들도 이 

공청회에 많이 참석하기를 권면한다. 

이번에, 가정사역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Focus On the Family의 James 

Dobson 또한,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국전역의 법안이 되지 못하도록 모든 교

회들에게 긴급 연락을 하고 있으며, 교회

들이 이 “정치 아닌 정치적 사안”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할 것을 강력히 호

소하고 있다.  

그와 함께, 미국교회 목사들은 4월 26일 

주일 동일하게 “동성결혼 합법화”가 왜 안

되는지, 성경적으로만 위배하는 것이 아니

라, 동성애자들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그들

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도 동성결혼이 합법

화 되서는 안 된다는 이유들을 설교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교역자들께도 같은 

권면을 드리고 싶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해

야한다. 사랑한다면 또한 잘못된 것을 알리

는 용기도 필요하다.   

미국에서 현재 총 37개 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지만, 2015년에 통과된 알라바마

와 플로리다를 다 합쳐도 사실상 시민들이 

투표해 그들이 원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곳은 겨우 3주(States) 밖에 안된다는 사

실이다. 나머지 주들은 모두 자유주의 민주

당과 오바마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법

정(Court)들과 주정부의회(State Legisla-

tures)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시킨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너나 할 것 없이 바쁜 요즘 부모들은 자녀

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

만 실제로 미국 가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퓨 리서치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아빠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거의 3

배, 엄마들은 57% 늘었다. 요즘 엄마들의 71%가 직장을 가진

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수치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늘어난 시간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 시간은 ‘같이 보내는 시간의 질’이 가

장 중요하다고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The Right 

Way to Do Family Time: Research finds that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counts most when it comes to spending time 

with your children).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질”이 문제다!
초긴급!: 아는게 힘이다!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주시길 기도할 때! 
4월 28일, 미국의 영적 운명 바꾸어 놓을 수 있다!WSJ, 효과적 성공적 자녀교육 연구 결과 제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같이 하는가가 중요 

음악듣기ㆍ대화하기ㆍ숙제하기ㆍ여행하기ㆍ페이스북하기


